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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탐사의 배경 

  급변하는 사회와 가속화된 발전이 생태계 및 공동체의 변화와 함께 위기를 초래하

고 있다. 이에 UNESCO는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갖추

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공동의 의제를 발표해 왔다(UNESCO,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이

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학습자들이 기후변화 대

응, 다양성 존중, 불평등 해소와 같이 서로 연결된 글로벌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식

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 프로그램

(2015-2019)’을 거쳐, 현재 ‘ESD for 2030(2020-2030)’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달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2015년 제70차 UN총회는 지속가능발전 실

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선포하면서, 2030년까지 함께 달성해야 할 17개의 

SDGs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Leaving no one 

behind)’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특히 그중 교육분

야 목표(SDG4)인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

습 기회 증진’과 17개 SDGs 전체의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에 중점을 

두고, 그 세부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

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21).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이

와 관련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

는 여전히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실제적인 학교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내에의 연계성을 분

석함으로써 다양한 교과 및 융합 수업으로 확산할 방안이 필요하다(배주경 외, 2022).

  본 탐사에서는 UNESCO가 주도하는 지구촌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2022 개정교육과

정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제 모범 실천 사례들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

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를 포용성과 형평 기반 SDGs 4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가 탐사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래 교육에 대한 시사

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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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탐사의 필요성 

  본 탐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모범 사례를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 교육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생태주의 교

육’은 그동안의 인류가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자연과 인간의 우열을 나누며 무분별하

게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해 온 현실을 반성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교육의 흐름이다. 지

구 생태계의 모습이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에 다다른 현실 속에서, 

생태주의 교육은 그동안 역사가 형성해 온 인간-자연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양한 생태종이 생장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환경을 지녔으며, 정부는 자연을 보호하

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국민 또한 자신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는 생태 

감수성이 근본적으로 발달해왔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생태주의 교육을 유아기부터 시

행하여 청소년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개정판에서

는 5세 이하 영아부터 환경 감수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며 학습자들이 직접 환경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

지 나아가고 있다(Australian Gover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17-19). 반면 

우리나라는 생태주의 교육과 관련해 다소 추상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실행하는데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생태주의 

교육 모범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나가며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다양성 교육’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

되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법무부, 2024), 이주 배경 가정의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교

육통계서비스, 2024).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ESD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ESD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 교육 목표를 드러

내고 있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공동체 역

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

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주 배경 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김예린, 2023). 본 탐사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

를 국내 교육, 특별히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ESD 기반의 문화다양성 교육 분야에서 선진적인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탐사에서는, 호주에선 이주 배경 학생들이 주류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을, 뉴질랜드에선 마오리족의 이중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교육에 어

떻게 조화롭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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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이자,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필

수적이다(UNESCO, 2015). 영국 연구에서는 여성과 소수집단이 음악교육에서 과소 대

표되며 기관의 위계가 높을수록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고했다(Bull et al., 

2022). UNESCO는 SDGs 목표 4.7에서 성평등을 위시한 세계시민교육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핵심 전략이자 국경을 넘나드는 현대적 도전과제 해결과 다른 SDGs 달

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UNESCO, 2016). 그러나 다양한 교육 정책이 등

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다루는 자료는 여전히 미흡하며, 빈곤이나 환경 

문제의 부수적인 이슈 정도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Marshall & Arnot, 

2008). 따라서 성평등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룰 수 있

는 새로운 교육 접근법이 필요하다. 『SDGs와 함께하는 심화 탐구보고서』에서는 다

양한 탐구활동 중 하나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창작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교과에서 예술을 활용한 창작활동은 자기주도성, 행위주체성을 발현시켜 

SDGs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여성 참

정권, 원주민 권리, 젠더기반 폭력 예방 등으로 성평등 담론을 선도한 나라이며, 특히 

뉴질랜드는 1893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대 뉴질랜드 교육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권리 신장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통합하

는 기반이 되었다. 본 탐사는 성평등 교육을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

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활동의 사례들을 습득함으로써, 한국의 미래교육

에 발전적인 교육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준비, 설계, 실행, 분석, 정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2025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연구 준비 단계에는 국제기구 보고서, 정책 문서, 공식 발표 등 문

헌 조사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탐사 주제를 설정하였다.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연구 설계 단계에는 연구 주제의 이론적 배경을 수립하고 의도적 표본 추

출 전략 중 결정적 사례를 통해 연구 대상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

문가 인터뷰 등 국내 사전 탐사를 실시하였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연

구 실행 단계에는 연구 도구인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친 뒤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를 방문해 연

구 주제 관련 교육 기관 및 교육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개별 면담을 진행

하였다. 2026년 1월 연구 분석 단계에는 질적 연구 분석 과정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였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연구 정리 단계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정책 제안과 수업지도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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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A. 기존 연구

1. 기존 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독창성

  1)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음악교육

  정진원·오지향·최은식·이수진(2025)은 음악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실

천적 연계를 목적으로, 음악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성찰, 사회적 실천으

로 이어지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

(Praxial Music Education)과 Mezirow의 변혁적 학습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음악

이 감성적 공감과 성찰을 촉진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적 매개가 될 수 있

음을 논증한다. 연구진은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 뒤 도입, 탐구, 성찰 

및 창의적 제안, 실천으로 구성된 4단계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음악교육 

및 ESD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간단한 

수업지도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해당 모형은 본 연구에서 ESD 기반 음악 수업 산출물을 설계하는 데 중요

한 참고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장근주·박영주(2024)는 음악 수업에서 ESD 실현의 가능성을 교육과정 차원에서 검

토하기 위해 2015 개정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ESD 요소 간 연

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ESD와의 연계성이 전

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감상 영역에서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이는 음악 교과가 

기능 중심 교과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책임을 다루는 시민성 교육의 장으로 확장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이 ESD 실천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ESD 기반 음악 수업 모형 개발과 해외 

사례 비교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Wilson, E. & Black, P. (2025)는 음악 및 예술교육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해외 ESD 모범 사례 연구로, 국제 협업 음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이 기후 의식과 글로벌 시민성을 확장하는 과정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협업적 자기성찰 연구(collaborative self-study) 방법을 적용하여, 

스코틀랜드 애버딘과 호주 멜버른의 대학 음악교육 과정에서 운영된 국제 온라인 협

업 프로젝트를 사례로 삼았다. 학습자들은 각 지역에서 경험한 환경 및 기후 문제를 

영상 자료로 수집·편집하고 이를 토대로 음악을 창작하였으며, 지역의 생태적·문화

적 맥락이 반영된 음악적 표현을 생성하고 상호 비교·성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국제 협업 음악 활동은 학습자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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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개인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였고, 협업 과정 자체

가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음악교육의 공간적·문화적 제약을 완화하고, 국경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

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음악교육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 활동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행

동 지향적 학습을 촉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Wilson과 Black(2025)의 연구는 국제 협업 맥락 속에서 음

악교육과 ESD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생태주의 교육

  최진경(2022)은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생태주의 교육으

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생태주의 교육은 인간을 생태계의 중심에 두는 사고에

서 벗어나,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이자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적 음악교육을 생태주의 교육의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하며, 음악의 체화적·실연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임을 

실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학생의 신체성과 감각, 공감

을 바탕으로 생태적 감수성과 예술적 시민성을 동시에 확장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가원(2025)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음악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음

악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실제적 연계를 제시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 활용 수업, 기

후변화를 주제로 한 음악극 창작 활동 등은 학생들이 생태 문제를 감각적으로 인식하

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는 생태주의 교육이 음악교육을 통해 인식-표현-공유

의 과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실천적 연결 가능

성을 제시한다. 

  Locke(2022)는 음악교육이 사회·정치적 쟁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

하며, 생태 문해력(eco-literacy)을 감정적·사회적·생태적 지능이 통합된 역량으로 

정의한다. 그는 음악 활동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공감 능력과 공동체적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하는 생태주의적 음악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환경 관찰, 사운드스케이프 작곡, 마오리 창조 신화를 활용한 

학생 중심 음악 창작 사례는 음악교육에서 생태주의 교육이 실제 수업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생태주의 철학에 기반한 음악교육이 지속적·체계적

으로 연구·실천되어 온 해외 사례로서, 국내 음악교육의 생태주의적 접근을 확장하

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문화다양성 교육

  이정금·이병환(2020)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정책 운영의 한

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은 다문화교

육과의 개념 혼용, 동화주의적 접근, 낮은 다문화 수용성, 일회성 사업 중심 운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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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문화다양성 교육 개

념의 명확화, 정규 교육과정 내 문화다양성 교육의 제도화, 학교 안팎의 상호문화 교

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정책 차원을 넘어 학교 교육 

전반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인영(2024)은 뉴질랜드의 이중문화주의와 친환경 정책을 분석하여,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결합된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뉴질랜드는 마오리 문화와 영국 

정착민 문화를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두는 이중문화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이민자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 왔다. 특히 마오리인의 자연관과 환경 윤리를 

존중하는 정책은 문화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역사적 성찰, 권력 관

계 인식, 공존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unn과 Locke(2022)는 뉴질랜드 초등 음악교육에서 토착 지식인 ‘마타우랑가 마

오리’를 탐구 기반 음악 만들기 수업과 결합한 사례를 통해, 음악교육이 문화다양

성·포용성·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마오

리계 교사가 마오리 세계관을 존중하며 수업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자기성찰적 

행동연구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학생들의 음악 창작 활동은 공동체와의 관계성, 자연

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문화적 정체성 인식을 통합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음악교육이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토착 지식의 존중, 생태적 인식, 공동체 기반 학습을 실현하

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해외 정책 및 교육 사례들은 문

화다양성과 생태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음악교육과 유기적으

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음악교육에서도 국가·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ESD 기반 수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성평등 교육

  UNESCO(2025)의 GEM 보고서는 교육 참여 지표에서 성별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결과·기회·환경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는 성평등 교육이 단순한 성비 균형을 넘어 권리, 자원, 보호, 참여의 문제를 포괄적

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을 관계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가치로 정의한다. 국내 정책 연구들(최윤정 외, 2020; 백미연 외, 2024)은 학교 

성평등 교육이 여전히 일회성 행사나 학교장 재량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며, 민주시

민교육·인권교육과 연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동의(consent), 

의사소통, 관계 윤리를 중심으로 한 존중 기반 교육이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될 수 있

음을 제안한다. 이는 음악교육이 협력, 경청,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과라는 점

에서 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NROWS의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연구는 학교 교육이 성평등 가치 형

성과 성 기반 폭력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보고

서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된 Resilience, Rights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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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분석하여, 존중·공감·권리 인식에 기반한 관계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성

평등 태도 향상과 성적 괴롭힘 및 폭력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부담,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 등 실

행상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하며, 성평등 교육이 단발적 지식 전달이 아닌 학교 문화 

전반과 교사 연수, 또래 관계 맥락을 함께 고려한 장기적·체계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성평등 교육을 관계·존중·시민성 중심의 교육

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첫째, 음악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연계 연구가 이론적 논의나 수업 모형 

제시에 주로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들(정진원 외, 2025; 장근주·박영

주, 2024)은 음악교육과 ESD의 연계 가능성과 교육과정 차원의 구조적 타당성을 제시

해 왔으나, 실제 중·고등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 장기간 적용·검증된 실천 사례나 

학습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음악교육에서 ESD

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양상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둘째, ESD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을 각각 주제로 삼아 음악 수

업에 적용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생태주의 음악교육(이가원, 

2025; 최진경, 2022), 문화다양성 교육(이정금·이병환, 2020; 신인영, 2024), 성평등 교

육(최윤정 외, 2020) 등 ESD의 개별 가치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왔

다. 그러나 이들 가치를 각각의 수업 주제로 구분하여 음악 감상·비평·토론·창작 

활동으로 구체화한 수업 지도안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해외 연구들(Wilson & Black, 2025; Dunn & Locke, 2022; Locke, 2022)은 국제 

협업, 토착 지식, 생태 문해력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이고 실천적인 음악교육 사례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의 교육과정, 학교 문화, 평가 체제 속

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특히 제도적·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고려한 비판적 수용과 재해석의 과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다.

 넷째,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한 음악 감상·비평·창작·실천 활동으로의 확장이 제

한적이다. 다수의 연구가 음악 감상이나 인식 변화 수준의 교육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이 음악을 통해 사회적·윤리적 쟁점을 비평하고 이를 창작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음악교육

이 여전히 ‘이해 중심’ 또는 ‘주제 연계형 수업’에 머무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섯째, 교사의 실행 가능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기

존 연구들은 교사의 철학적 인식 전환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학

교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성취 수준 판단 방식, 교사 연수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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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체계에 대한 실천적 제안은 미흡한 편이다. 이로 인해 ESD 기반 음악 수업은 교사

의 개인적 역량이나 의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계를 지닌다.

3. 본 연구의 독창성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수업 설계와 실행 중심의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들이 

ESD와 음악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거나 교수·학습 모형 차원에서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수업지도안과 활동 설계를 통해 중·고등

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천적 사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ESD가 추상

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학습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을 각각의 

초점으로 구분하여 음악 수업 지도안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

는 각 가치를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음악 감상, 비평, 토론, 창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태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성평등이라

는 가치들을 서로 다른 음악적 맥락과 학습 경험 속에서 단계적으로 탐구하게 되며, 

음악 수업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내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선진 사례 소개에서 더 나아가 국제 협업, 토착 지식, 생태 문해

력 등 해외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을 2015·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국내 학

교 문화, 수업 여건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음악 표현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

들은 질문 생성, 토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음악을 매개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사

고하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음악교육을 ‘지식 전

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비판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교사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와 평가 방향 제시를 통해 현장 적용

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와 단계별 수업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 결과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ESD 기반 음악 수업이 교사의 개인적 의지

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음악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을 이론-설계-실천의 층위

에서 연결하고, 학생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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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탐사 방법

1.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을 

음악교육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

구들은 주로 이론적 논의, 교육과정 분석 또는 개별 가치 중심의 적용에 머물러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다양한 교육적 맥락을 

포괄하는 연구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 연구 결과를 국내 음악교육 

맥락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차이, 교육 환경과 수

업 운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단순한 문헌 고찰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및 전

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째, 두 국가는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 교육을 교육정 책 및 수업 

실천의 중심 가치로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구현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호주의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과 같은 관계 중

심 성평등 교육,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의 음악교육 실천, 그리고 뉴질랜드의 마오리 

토착 지식과 탐구 기반 음악 수업은 ESD와 음악교육의 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

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직접 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교육적 실천의 구체적 매커니즘과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는 국내 맥락에 맞는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외 교육자와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개발·적용한 교수·학습 모형이 어떤 이론적 기

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지,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과 해결 전략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문헌 

연구에서 확보된 이론적 논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교육과정 적용의 현실적 제약과 

교육적 가능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서로 다른 교육정책 및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얻는 비교적 

관점은 국내 음악교육의 ESD 적용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호주의 다

문화 통합 정책, 관계 중심 성평등 교육, 그리고 뉴질랜드의 토착 지식 기반 음악교육

은 교육적 목적, 교수법, 평가 방식에서 서로 다른 강점과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국내 음악교육에서 ESD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맞춤형 설계 원리를 확

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학교 수업 사례 조사는 본 연구의 실천적 타당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단순히 해외 우수 사례를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현실에 

적합한 교육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속가능한 음악교육 실

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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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외 음악교육 현장의 실천 사례와 교육적 통

찰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음악교육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방안을 보다 정교하고 

실천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효과

  1) Cultural Infusion

  Cultural Infusion은 호주의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 기관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탐사

는 현지의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닌다. 첫째, Cultural Infusion이 유아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

로 운영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음악 인커전(외부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와서 진행하

는)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교수·학습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음악을 매개로 한 상

호문화적 이해 증진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Sound Infusion, Joko’s World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 자원이 문화다양성 음악교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탐구하고, 한국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창작 중심 음악교육 모델로의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현장 예술가 및 교육자가 참여하는 외부 전문 인

력 연계형 음악교육 모델이 학교 음악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살펴보고, 한

국 공교육 체제에서의 협력적·확장적 음악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넷째, Cultural Infusion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문화적 공감, 정체성 존중, 사회적 

연결성 형성에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

육 정책 및 수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탐사

는 호주의 실제 교육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을 보다 실

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Enviroschools

  Enviroschools(오클랜드 지부)는 지역사회와 학교, 학생이 함께 학습하고 실제 행동

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교육 운동 기관이다. 토착 지식과 지역문화 존중을 기

초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학교 정원 조성, 지역 생태 모니터링, 커뮤니티 행사 등)를 

통해 학습자 중심, 실천 중심의 역량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기관 방문을 통해 

Enviroschools의 철학·운영체계와 오클랜드 현장의 통합적 실천 사례를 직접 확인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교과(특히 음악)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토착·다문화 맥락을 교육에 통합하는 절차와 교사 지원 체계, 성평등·포용성 확

보 방식 등을 담당자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탐사 목

적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철학과 원리

를 심층 이해하여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교육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학생 주도형 생태·문화 프로젝트의 실천 관찰 및 사례 수집을 통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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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안을 탐색하고 운영 과정과 산출물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교사 연수·평가 

도구를 탐색하여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의 방안을 연

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연계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Konini School

  Konini School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Enviro Schools)인증제에서 

우수 인증을 받은 생태주의 교육, 환경교육 기관의 모범학교이다. 환경교육 인증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지리적, 환경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이 이루

어지는 것을 파악하는 인증제도이다. Konini School은 생태 보호 구역 내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태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을 내면화해왔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다

양한 생태환경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실용적 기술을 학습하도

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양질의 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 본 방문의 목적은 Konini School에서 일상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ESD교육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러한 교육의 설계과정(단위활동, 연간활동)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 개인

의 교수특성 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철학과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탐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관찰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탐사 과정은 우리나라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철학과 실제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4) 멜버른대학교 Prof. Helen Cahill

  Helen Cahill 교수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청소년 발달, 사회정서학습(SEL), 

회복탄력성 교육 및 관계·성평등 기반 예방교육을 연구·개발해 온 교육학자이다. 

특히 빅토리아 주에서 추진해 온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RRE) 및 

RRRR(Resilience, Rights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연구

에 맞닿아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관계교육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 관점에서 분석해 왔다. 본 방문의 목적은 

첫째, 빅토리아 RRE/RRRR의 최근 동향 속에서 전학교적 접근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유지되고 조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교사들이 성평등, 관계, 성폭력 예방 교

육을 실행할 때 겪는 정서적, 정치적, 교수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행 요인을 자문 받는 

데 있다. 또한  교수님의 ‘교과화’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관계 교육을 예

술(특히 음악) 교과에 확장할 때 필요한 최소 설계 원칙과 주의점을 구체화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국 맥락에서 성평등, 관계 교육을 프로그램 도입이 아니라 학교 시스

템 내재화로 설계하기 위한 단계화 로드맵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예비, 현직교원 대

상 연수 및 수업자료 개발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명료화할 수 있다. 셋째, 음악수업을 

활용한 성평등·관계 교육 통합 모델의 근거를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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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육 산출물의 설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5) 멜버른대학교 Dr. Emily Wilson

  Emily Wilson 박사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수석 강사이며, 음악교사양성·디지털 협업 작

곡·학생 참여 및 음악기술을 활용한 수업 설계 분야를 연구·교육하는 실천적 연구

자이다. 그녀는 대학(교사교육) 수준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등

을 활용한 국제 협업 작곡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Caring for Our 

Planet’ 등 기후·환경 주제와 음악교육을 결합한 협업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방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반 국제 협업

(온라인 공동작곡) 수업의 실제 운영 원리와 수업 설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 단계(주제 선정·그룹 구성), 기술적 수단(플랫폼·장비) 사용법, 저작

권·윤리·학생 안전 관리 등 현장 운영의 세부 절차를 담당자 관점에서 자문받을 것

이다. 둘째, 음악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통합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다. 국제 협업 프로젝트 사례에서 드러난 기후·환경 주제의 교육적 전개를 어떻게 수

업 목표·평가·성과물로 연결했는지 확인하여 국내 음악수업에 적용가능한 설계 원

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교사 역량화(예비·현직) 관점의 실천적 권장사항을 확

보하는 것이다. 교사 연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디지털 기술 역량, 문화적 민감성(타

문화·토착성 존중), 평가·성과확산 전략(커뮤니티 공유·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우

선순위와 실제 연수 디자인 팁을 자문받아, 한국 맥락에 맞춘 연수안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6) 멜버른대학교 Prof. Neryl Jeanneret

  Neryl Jeanneret 교수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예술교육 및 음악교육 분야

를 이끌어 왔다. 해당 인물의 연구와 실천을 중심으로, 호주의 문화다양성·예술교육 

정책과 음악교육의 연계 방식이 한국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탐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Neryl Jeanneret 교수가 연구해 온 

‘음악교육과 예술교육에서의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와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 방식을 살펴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음악·예술을 통

해 어떻게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예술가-학교-지역사

회 협력 모델과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예술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이 교

실 수업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학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Jeanneret 교수가 참여해 온 호주 및 국제 음악·예술교육 정책 개발과 리더십 경험

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결속을 음악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과 그 실행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유네스코(UNESCO)와 연계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SDGs/ESD)을 위한 예술교육 담론이 실제 음악교육 연구와 교사교육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및 교사교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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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당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의 음

악·예술교육 연구와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음악교육에서 문화다양

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7) 오클랜드대학교 Dr. Millie Locke

  Millie Locke 박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음악대학의 음악교육학자이다. 인터

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문화다양성 및 이중문화(bicultural) 음악교육 실천과 이론이 한

국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탐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Millie Locke 박사가 연구해 온 이중문화 음악교육과 포용적 음악교육의 

핵심 개념과 철학을 살펴보고, 특히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역사·문화적 맥락 속

에서 음악교육이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오르프 접근법을 뉴질랜드 맥락에 맞게 재해석·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구 

중심 음악교육 방법론이 토착 문화와 만날 때 어떠한 교육적 전환이 가능한지 탐구하

고, 한국 음악교육에서의 문화적 맥락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유아 및 초

등교육 현장에서의 포용적·전인적 음악교육 실천, 그리고 장소성(sense of place), 생

태문해성(ecoliteracy), 포스트휴머니즘과 같은 개념이 음악교육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모든 학습자의 공정한 음악교육 접근권과 문화적 정체

성 존중을 중시하는 Millie Locke 박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

육 수업 설계 및 교사 교육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내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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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탐사 내용 정리

1. 국내 탐사 내용

  1) 미래음악교육학회 학술 세미나

  미래음악교육학회는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음악교육이 해야 

할 역할과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학회이다.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석한 이번 제18회 학술 세미

나 ‘지각과 몸: AI 시대의 음악교육’은 특히 음

악적 행위(doing)로서의 음악에 초점을 두고, 최근 

대두되는 ‘체화인지’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주제로 하였다. ‘체화인지’란 인간의 인지

가 뇌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감각 운동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

한다는 관점이다. 즉, 인간은 세계와 관계 맺고 적

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각·행동·정

서·지각을 조정해 나가는데, 이러한 살아있음의 

과정 자체가 곧 인지라는 것이다. 음악은 학습의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몸의 감각과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큰 설득력을 갖는 교과다. 체화인지

는 ‘생명체가 세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성하는 앎’의 과정으로서 세계, 공동체, 

환경과 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이번 학술 세미나의 발표자인 최진경 국민대학교 교수는 체화인지를 통한 생

태주의 음악교육 연구를 여러 방면에서 이어오고 있다, 그녀는 포스트휴먼 생태주의 

관점에서 음악 수업 모형을 감각하기, 상상하기, 참여하기, 채워가기 4단계로 구성하

였다(최진경, 2025). 이는 음악수업을 ‘환경 주제 소개’를 넘어 학생이 몸으로 경험

하여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생태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탐사 중에 이와 같은 체화 기반 학습 구조가 여러 장면에서 확인되었다. 멜버른대학교

의 Helen Cahill 교수님과 동작으로 감각을 익히고 그 느낌을 언어화하여 의미 정리하

는 활동을 실습함으로 체화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하 아태교육원)은 2000년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정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시민

교육(GCED)과 국제이해교육(EIU)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태교육원은 교육

자들의 전문성 향상, 정책 연구, 국가 간 교사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유네

스코 교육 2030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UNESCAP, para. 

그림 1 세미나/행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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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가 불평등이나 차별, 폭력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시민교육이 핵심이다.

  연구팀이 방문했을 때 1층의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청소년 대상 체험 공간으로, 모의 총회 참여나 난민 상황 체험, SDGs 관련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직접 참여하면서 국제기구가 하는 일과 세계시민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체험관은 두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제기구관에서는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체

험한다. 참가자들은 여러 나라 대표가 되어 문화재 반환이나 난민, 식량 문제 등을 논

의하고 결의안을 만들어본다. 국가 간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관은 전시와 체험 활동 중심이다.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 본인이 어떤 유형의 세계시민인지 측정해볼 수 있다. 기린형(멀리 보기), 카멜레온

형(공감하기), 코끼리형(소통하기), 돌고래형(민첩하게 행동하기) 같은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평화쓰기’ 코너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평화를 써보거나 엽서를 만들고, 슬

로건 콜라주 작업도 해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2015년부터 국제사회가 공동

으로 추구하는 이 목표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게 이해하고, ‘나만의 SDGs 스토

리 만들기’, ‘SDG 18번을 찾아라!’ 같은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APCEIU, 2026). 아태교육원은 이처럼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자 대상 연구 및 

훈련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힘쓰

고 있다.

2.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1) 김광현 박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팀은 아태교육원 대외협력홍보실장인 김광현 박사를 인터뷰했다. 김 박사는 아

태교육원 설립 초기부터 세계시민교육 연구를 이어오면서 이론적 기반 구축과 실천 

방안 마련에 참여해왔다. 최근 제26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는 ‘능력주의와 교

육 불평등-동아시아 중심으로’와 ‘SDG4.7 모니터링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APCEIU, 2025).

  인터뷰를 통해 아태교육원의 설립 배경과 지난 25년간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

육 추진을 위해 걸어온 주요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 교사 연수, 교육자료 개발, 청소년 

프로그램, 국제교사 교류와 같은 아태교육원의 핵심 사업과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태교육원은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축구라는 친숙한 주제에 접목함으로써 추상적

이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였다. 『Playing for Our Common Goals as Global 

Citizens: Lessons from Soccer』은 축구를 매개로 차별, 기후 변화, 인권 등 세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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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설명한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축구에 내재된 연대와 

협력과 같은 경쟁을 초월하는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게 하도록 돕는다. 또, 만화로 

보는 국제이해교육 『안녕하세요 세계인 여러분』, ‘Go! Global Citizens!’ 모바일 

학습 컨텐츠, ‘Changers’ 보드게임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초중학생이 재미와 

호기심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출처: APCEIU)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사들이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사용 참고서를 개발해 왔다. 

(출처: APCEIU)

  예술 및 문화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Arts-ED과 협력하여 『Bridging Global 

Citizenship and World Heritage』을 발간하였다. 레이시아의 세계문화유산과 GCED에 

대한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와 수업 계획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세계문화유

산을 활용한 GCED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리적 상상력으로 세계시민되기』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지형과 지리 공간에서 발전해 온 인간 삶을 인구, 이주, 식

량, 기후, 환경, 지정학적 갈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 19 -

  또 『Singing Asia to Live Together』라는 음악교육 안내서 또한 개발하였는데 인

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의 초등학교에서 

불린 35곡의 다양한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악보, 현지어 가사, 음악의 사회 역사

적 및 지리적 배경, 학생 활동 자료 등이 함께 제공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

악 DVD도 포함되어 있다. 이 출판물과 멀티미디어 자료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학습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

도록 돕는다. 김광현 박사님은 예술이 학습자의 정서적 공감과 상상력을 촉발함으로

써 문화적 감수성과 타자 이해를 함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인터뷰는 분열과 극단이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실천을 

재조명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축적해 온 철학적 

기반과 역사적 전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내 담론에서 해당 교육들이 

현재 어떤 위치와 과제를 갖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또 국내 담론에서 통용되어 온 

‘다문화 교육’은 경우에 따라 동화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동등한 상호 교류

와 학습자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다문화’보다 ‘문화다양성’의 

용어 전환이 논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보다 ‘문화다양성’으

로 개념을 수정하고 정리하였다. 

  2) 신지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지 탐사에 앞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 교수이자 미래음

악교육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인 신지혜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초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음악교육이 ESD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

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1)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ESD와 발전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생태전환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교과가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것이 사회과나 지리과 중

심으로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음악 교과의 경우 환경 주제 노래 창작과 같은 표

면적 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음악을 단순히 환경 메시지의 전달 

매체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음악 교과 고유의 교육적 본질을 견지

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학습자가 체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악적 경험 그 자체가 타인, 환경,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해외 탐사 자료의 해석과 국내 적용 관점

  해외 사례 관찰 시 주의점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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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왜 성공적인지, 왜 실패했는지 등 그 이면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 교육의 역사, 교육

환경, 교육 체계, 학습자의 특성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한국에 무

작정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관 전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적 배경

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며, 그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질문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장 관찰 시에도 객관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3)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교사교육·정책 논의로의 연결

  음악교육의 ESD 정책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음악교육에서의 

ESD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도출을 제시했다. 

UNESCO가 개발한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음악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단계별 개념과 성취기준처럼 ESD가 음악교

육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연구

에 따르면, 거의 80%에 가까운 현장 교사들이 생태전환교육을 음악교과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음악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프레임워크 개발 

이후 이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교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4) 본 탐사에서 정리한 적용점

  국내 전문가의 서면 응답을 토대로, 본 탐사에서는 ESD를 음악수업에 연결하는 방

식에서 ‘음악이 수단화되지 않도록’ 서술과 설계를 함께 점검하였다. 즉,  음악이 

목표 밖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경계하기보다, 음악교육의 고유 

목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생이 관계, 책임, 공존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계 언어를 우선 정리하였다. 또 해외 사례 탐사 과정에서 활동의 형태를 수집하기보

다 해당 실천이 가능했던 조건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찰 틀과 번안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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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관찰 및 국내 적용 점검 항목
연번 항목 세부 내용

1 목적과 가치

이 사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한국 상황에서도 동일한 문제와 가치로 받아들여지는가?

한국 교육 맥락에서 이 가치를 설명할 때 다르게 해석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
운 부분이 있는가?

2 교육과정

해당 사례는 어떤 교과나 영역에 속하는가? 
(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

한국 교육과정 구조상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성취기준이나 평가 요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3 학습자 조건
대상 학년이나 발달 단계가 한국과 유사한가?

활동의 수준, 언어 사용, 소요 시간을 한국 학생들에게 맞게 조정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4
교사 

역할·역량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교사를 위한 연수나 자료, 지원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5 운영 조건

어떤 장소와 환경에서 실행되는가? 
(야외 활동, 지역사회 연계, 특수 시설 활용 등)

필요한 예산 규모, 교구나 자료, 안전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의 학교 여건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해외·국내 탐사에서 확보한 이론적 논의와 현장 사례, 인터뷰 진술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적함으로써 향후 음악교육 맥락의 ESD 프레임워크 개발을 가능

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이는 음악교과에서 ESD가 성립하기 

위한 설계 원리와 실행 조건을 정리하여 이후 프레임워크 개발과 교사 지원 체계 논

의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해외 탐사 내용

  1) Melbourne 이민 박물관

  2026년 1월 9일, 연구팀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이민박물관(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을 방문하였다. 박물관 입구에는 이 공간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

고, 안전하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환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민, 정체성, 공존을 다루는 공간의 태도를 먼저 정돈해 주었다. 

  기후·재난·분쟁 등 이동을 낳는 세계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는 이

동이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며 이주가 생존 

조건과 국제 정세, 불평등한 자원 환경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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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의 국면에서 눈에 띈 것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굴러가지 않

는다는 사실이다. 박물관의 서사는 정착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사회적 지원의 기반

을 여러 시기의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예시 중 국가 차원의 교육·교류 프로그램

인 콜롬보 플랜은 1951년 설립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교류하였고 이민과 유학, 

그리고 정착의 경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두 번째 예시로, 호주 정부

가 AMEP와 같이 이주민의 언어 적응을 공적 과제로 다루어 온 흐름은 ‘정착 지원’

이 정책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주민을 ‘새로운 시민’으로 연결해 

주는 공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인물 서사로는 Caroline Chisholm과 같이 이주 초기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거처, 일자리, 보호망을 조직했던 사례가 제시되어 

정착이 제도뿐 아니라 돌봄과 시민적 연대의 역사임을 확인했다. 

  이민국가로서 2세기 동안의 역사를 가진 호주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끊

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민과 국가 정체성(Im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l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l 호주는 영국 문화의 남반구 전초기지인가? 
   아니면 아시아와 태평양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l ‘전형적인 호주인’이 존재하는가? 
   혹은 ‘전형’이라는 발상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가?
 l 이민의 역사와 국가 건설의 서사와 
   원주민 식민화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함께 다룰 수 있는가?
 l 국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여러 문화적 정체성을 포괄할 수 있는가? 
   ‘하나의’ 국가 정체성은 과연 가능한가, 또는 바람직한가?

  연구팀은 이 대목을 따라가며 이민 정책이 정착을 돕는 제도인 동시에 국가 정체성

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함을 알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의 정책 연표에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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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민 정책의 문법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음을 보

여주었다. 1973년 이후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이민 신청이 가능해지며 제도가 확

장되었지만 동시에 전체 이민 규모는 줄어드는 양상이 함께 제시되었다. 즉 현대의 이

민 담론 속에는 더 개방되어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이 조정되고 있다. 정부와 이해집단

의 국가상과 실제 이민자 수용 기준과 우선순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은 특정 국적과 문화에 대한 선호를 통해 수용과 배제의 경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민은 곧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도 안에 새겨온 역사였다.

  호주는 서로 다른 배경의 시민들이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Harmony Day를 지정하였다. 호주는 이렇게 정책, 미디어, 시민 문화에 맞물려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2) Enviroschool Auckland 지부 

  Enviroschools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뉴질랜드의 생태주의 관점의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2026년 1월 29일 기준에서 파악한 참여학교 수는 유아교육기관 106곳, 중등·고등학

교는 248곳이다. 오클랜드 지역의 Enviroschools는 사회적 투자수익(Social Return on 

Investment)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Mana Ora Youth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을 통해 학교에 제공되는 추가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핵심 원리는 환경교육을 지식 전달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관계, 윤리, 정체성, 권한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궁극적 목표는 환경

(taiao)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변화를 이끄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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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교육적 함의

Empowered Learners
주도적 학습자

학습자의 창의성, 관점, 질문을 존중하며 공동체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들은 환경(taiao)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서로 지지하면서 변
화를 만들어낸다. 환경을 인간 외부 대상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생명
의 그물망으로 보고, 자연과의 관계를 학습 중심에 둔다.

Respect for Diversity
다양성 존중

모든 정체성과 능력을 존중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 사회를 만든
다는 원칙이다. 모든 이의 문화적 전통과 실천이 학습 공간에서 경험
되고 인정받도록 한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Sustainable Communities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성 학습을 우리 존재 전체가 참여하는 총체적이고 행동 지
향적인 접근으로 정의한다. 학습을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온전한 
참여와 실천 과정으로 보며, 감정·신체·관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경험
으로 이해한다.

Honouring Te Ao Māori
마오리 세계관 존중

테 아오 마오리에는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지식, 존재 방식이 
담겨 있다. 이 땅 원주민(tangata whenua)과의 본질적 관계를 인정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할 때 지역 하푸(hapū)의 역사, 
지식, 티캉가(tikanga), 전통이 길잡이가 된다. 토착 지식은 참고 자
료가 아닌 우선 존중해야 할 기준이자 나침반이다.

Learning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사람 포함 자연의 모든 측면을 현재와 미래에 
보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Enviroschools는 협력하고 서로 지원
하며 회복력 있고 건강하며 공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강조한다.

표 3 Enviroschools의 Guiding Principles 요약 (번역·재구성)

  다섯 원리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 변화의 

주체로 위치시키고, 배움을 실천 및 미래 책임과 연결하며, 그 방향성을 지역의 토착 

역사, 관계, 규범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과 결과에는 포용성, 공정성, 안전이 

내재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 전체를 돌볼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사용된 마오리 용어들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실천 기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taiao는 단순히 자연이나 환경을 넘어 자연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인간-공동체-생태가 얽혀 있는 관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tangata whenua는 특

정 지역에 대한 역사적·윤리적 관계와 책임을 지닌 주체를 뜻하며, 정당성의 문제

까지 함의한다. tikanga는 올바른 절차, 관습, 규범을 의미하며 절차적 윤리를 강조

한다. hapū는 전통 마오리 사회의 핵심 정치·사회 단위인 친족 기반 공동체를 지

칭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추상적 범주가 아닌 구체적인 관계망과 책임의 단위

임을 드러낸다.

  본 연구팀은 현장 담당자와 함께 오클랜드 도심 Myers 공원에 설치된 공공예술 작

품 Waimahara를 방문하였다. ‘물의 기억’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작품은 현재 지하

로 흐르는 Queen Street 계곡 하천 Te Waihorotiu의 존재를 빛과 소리로 표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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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물은 관람자의 움직임, 날씨,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물이 지닌 의미와 장소가 

간직한 기억을 다층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요소는 작품

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낮은 공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지하에 숨겨진 물길

의 존재를 청각적으로 환기했고 이 장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과 문화적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연구팀은 인터뷰이와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며 음악이 장소의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을 직접 체험하였다. 마오리 세계관에서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 속에서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Waimahara는 이러한 철학을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Konini School 

  Konini School은 2020년 Green-Gold 인증을 획득한 Enviro School로, 약 8.5헥타르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전체 부지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간은 

토착 수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숲 속으로 들어서자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

동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부 아동들은 자연에서 채집한 나무 가지를 지팡이로 활

용하며 숲길을 걷고 있었다. 학교 시설보다 숲이 훨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이곳 

학생들은 교실 밖 자연환경에서 일상적으로 학습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다. 이

는 장소 기반(place-based) 학습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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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ini School은 마오리 전통 가치인 Kaitiakitanga(수호), Manaakitanga(존중), 

Mātauranga(지혜), Whanaungatanga(유대)를 교육 철학의 중심에 두고 있다. 숲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놀이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의식, 공동체 

윤리, 가족적 유대감이 이 학교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핵심가치 해석

Kaitiakitanga  (수호자 정신)

“우리는 사람과 환경의 수호자이다.”

마오리 격언: 땅은 남고 사람은 사라진다.

보호와 돌봄의 책임을 강조한다. 

Manaakitanga  (환대)

“우리는 친절과 연민을 보이며 존중을 실천한다.”

마오리 격언: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온다.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의미한다.

Mātauranga (지혜)

“우리는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

마오리 격언: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식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관계 속에서 

순환하며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협력적이고 반성적이며 공동의 성장을 

강조한다. 

Whanaungatanga (유대)

“우리는 모두 Konini 공동체의 가족이다.”

마오리 격언: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사랑과 협력에 기반한 소속감이자 정체성의 

근거를 의미한다. 

표 4 Kōnini School 핵심 가치 요약(번역·재구성)

그림 16 Kōnini School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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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ini School 현장 인터뷰에서 Andrew Ducat 교장은 학교 공동체의 대표 상징물인 

Te Pou로 학교의 가치와 민족적 서사를 설명하였다.

(Andrew Ducat, 교장, 학교 견학, 2026.01.12., Konini School)

① Te Kawerau a maki: 맨 위에는 Te Kawerau ā Maki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저희 학교 가치

인 Mātauranga(지혜·조상 지식·지식 나눔)를 상징하며, 전승에서는 Tāmaki Makaurau(오클랜드)

가 정착에 좋은 곳임을 알아본 인물로 소개됩니다. 또한 그는 kete(엮은 가방)를 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kawerau를 ‘가방을 메고 운반할 때 쓰는 끈(스트랩)’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즉 

kūmara(고구마) 가방을 나르는 끈을 뜻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공동체(iwi)를 지탱하고 함께 메

고 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Mātahu: Te Kawerau ā Maki 바로 아래에는 그의 남동생 Mātahu가 있으며, 유명한 전사로 

전해집니다.

③ Te au o te whenua: 그리고 가장 아래(바닥 부분)에는 Te au o te whenua가 자리합니다. 

그는 Maki의 후손으로, 이야기 속에서 초점은 오직 사람들의 이익과 공동체의 평안에 있습니

다. 그래서 Ngāpuhi의 세 iwi, Ngāti Whātua, 그리고 Te Kawerau ā Maki 사이의 갈등을 멈추

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설명됩니다. Te au o te whenua는 ‘땅의 흐름’을 뜻하며, 저희 학교 가

치인 whanaungatanga—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하나로 모으며,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Te Pou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해석

의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특히 상징(Te Pou)의 가치(Mātauranga, whanaungatanga)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한 축으로 정렬되면서, 비전과 운영 계획이 분절되지 않고 동일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형성케 하여 효과적이다. 이러한 ‘가치–상징–실천’

의 정렬은 2024–2026 전략 계획(학습(Ako)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 계획은 학

습(Ako), 환경(Taiao), 문화(Ahurea)의 세 영역에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운영 

과제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2024–2026 전략계획
영역 목표 세부 계획

Ako(학습) 창의적인 학습자 역량 강화 혁신적 교육과정 제공, 창의적 심화 학습, 맞춤형 지원

Taiao(환경) 지속가능 실천의 일상화 카이티아키 복원 프로젝트 참여, 탄소저감 실행

Ahurea(문화)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 복지 지원, 가족/지역사회 협력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 있고 역량 있는 학습자로 성장하고, 카이티아키(보호)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성을 향상하고, 학교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Enviro School의 학습자 중심 교육, 지속가

능한 공동체와 학습, 문화의 다양성 존중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학교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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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 후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분석 하고 코딩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질문지, 인터뷰 전사, 인터뷰이로부터 

제공된 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분석을 기반으로 34쪽에 이르는 면담 전사 자료와 인

터뷰이로부터 제공된 200쪽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초

점 코딩 과정을 거쳤다.

   개방 코딩을 통해 상위 범주는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 교육으

로 분류하고 질문별 하위 범주는 답변의 성격에 따라 음악교육, 교사교육, 교육방

법, 정책제안으로 작업하였다.

상위범주 – 인터뷰이, 기관의 주 분야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교육

하위범주 – 답변 내용에 따른 분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음악교육

(필요성, 강점, 역할)
교사교육

교육방법

(설계 원리, 사례)
정책 제안

  전사 자료 중에서 연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유사 내용끼

리 묶은 다음, 이후 개방 코딩 자료를 귀납적 과정을 통해 범주와 하위 속성으로 

재분류하면서 다시 범주화하였다. 우선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이후 범주화된 자료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범주가 범주에 속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범주에 속한 내용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다. 이때 분석 결과를 원자료와 다시 비교하면서 범주를 점검하고 보완하

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타

당성을 확보하고자 연구 참여자 및 공동 연구진과의 다각적인 교차 검토를 거쳤다.

  1) 생태주의 교육

  (1) Andrew Ducat, Gill Aldworth (Konini School)

  Konini School은 Enviroschools 기반의 전교적 지속가능성 실천을 통해, 생태주의 

교육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한 오클랜드 사례학교이다. Konini 

School의 Andrew Ducat 교장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및 문화의 전반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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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이며, 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s) 구성원으로도 함께하고 있다. Gill 

Aldworth는 Konini School에서 환경·예술 담당 교사이며 환경, 문화, 자원을 보호하

고 가르치는 Kaitiaki(관리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전문 교사다. 또 그녀는 뉴질랜드 

교육과정 부서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시키는 문해력 코치(literacy couch)로서 활동

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을 알릴 수 있도록 탐구 과정으로서 매우 긴밀하

게 교사를 교육하고 있다. 문해력 코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정교화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n.d.)

  [교육방법]

  인터뷰에서 두 참여자는 생태주의 교육을 별도의 환경 주제 수업으로 분리하기보

다,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습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

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통합한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아래는 Konini School에서 실행 

중인 운영 및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학교 내 쓰레기통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학생들은 본인

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가정으로 다시 가져가야 하며, 이를 통해 쓰레기 처리 과정

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한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를 생분해 과정을 거쳐 학생 개인 텃밭의 거름과 퇴비로 활

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식물을 돌보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텃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학교 뒤편의 숲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장소 기반 학습을 진행한다. 예컨대 

버려진 파이프나 고무관 같은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놀이 활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학교 운영의 규칙과 공간을 통해 학생의 

선택을 조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폐기(쓰레기), 순환(퇴비 및 정원), 장소성(숲

과 복원)이라는 세 축이 일상에 녹아있어 학생은 환경 윤리를 행동의 결과로 경험

한다. 실제로 학교의 뉴스레터에 무폐기 점심, 공동체 식재, 다양한 환경 동아리 운

영 등 가정, 지역과 연결된 실천을 반복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천은 넓은 

부지와 수림 등 물리적 조건에 의해 강화되므로, 한국의 도시 학교에서는 동일한 

원리라 하더라도 한국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조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을 교실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파리와 가지, 돌멩이 등 작은 것들로 환경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꽃이 피고 어떤 개천이 있는지, 가까운 자연을 찾아보는 것이 가능합

니다. 도시의 환경에서 도시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 스케이프 등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

니다. (Gill Aldworth, 예술 교사, 인터뷰, 2026.01.12., Konini School)

  교장의 학교 운영 차원의 설명과 담당교사의 수업·활동 차원의 설명을 다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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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집함으로써, Konini School은 지속가능성을 전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Susan Hutchinson-Dainel (Enviroschools)

  Susan Hutchinson-Dainel은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산하 지속가능학교

팀(Sustainable Schools Team)의 선임 자문위원이자 Enviroschools 오클랜드 지역 코

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관할 지역 내 학교 및 유아교육기

관의 Enviroschools 참여를 지원하고 현장 실행을 돕는 것이다. 지역 운영 체계와 

학교 현장에 축적된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와 학생의 지속가능성 교육이 지역 

맥락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 지원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팀은 

Hutchinson-Dainel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전교적 지속가능성

(whole-school sustainability)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학교 

문화 및 교육과정에 통합되는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방법]

  Hutchinson-Dainel은 Enviroschools의 지역 운영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실천

으로 이어질 때 핵심이 되는 요소로 ‘행동학습 순환의 창의적 나선(Action 

Learning Spiral)’을 제시하였다. Enviroschools의 생태적 접근 방식은 학생 주도의 

탐구, 의사결정, 실천, 성찰이 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지속가능성 실천이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본 연구팀은 Hutchinson-Dainel의 설명을 토대로 

Enviroschools의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9 Action Learning Cycle 개념도 (번역)그림 18 Action Learning Cycle framework

(주. Robbe (202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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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schools에서 활용하는 행동학습 나선은 개인, 집단, 조직이 학습하고 건설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간명한 틀이다. 이 틀은 단

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

는다. 실천가들은 행동학습 나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일상과 업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실천가는 이해와 경험을 심화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

의 접근 방식을 평가하며 재설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이 창의적 나선은 행동

(Action), 경험(Experience), 성찰(Reflection), 분석(Analysis), 계획(Planning)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습관적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비영리 활동가 

학교 엣지, 2025).

  Enviroschools는 학교 현장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한다. 

  Hutchinson-Dainel은 학생들의 생태적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가 프로젝트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활동 이후에는 평가와 성찰을 통해 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

다. 다만 이러한 실행 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교사의 역할과 지역사회 기반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점을 덧붙였다.

  [교사교육]

  오클랜드 지역의 청소년들은 참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 이사회 수준에서 

지방정부 대표자들에게 제안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학

교 내외의 지지 구조가 존재할 때 확장될 수 있다. 참여형 학습과 학생 주도 프로

젝트에서 교사 및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사 연수의 주요 목표 

단계 핵심 활동 교육적 함의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현황 진단

학교 운영·공간·관행·학습에서 지
금 무엇이 벌어지는지 학생이 직
접 조사하고 진단한다. 

환경문제를 학습이 아니라 학교라는 시
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는 학
생이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역할을 전환
하는 것이다.

Explore alternatives
대안 탐색

가능한 해결 경로 조사, 사례 비
교, 이해관계자 (교사, 시설, 가
정, 지역) 관점 수집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지역 맥락 기반의 
우선순위, 실행가능성을 협상한다.

Take action
실행 설계·실천

실행 계획(역할·일정·자원·의사결
정) 수립 후 실제 프로젝트 수행

캠페인이 아니라 학생이 의사결정과 설
계를 포함해 실행한다. 

Reflect on change
변화를 성찰하는 순환

자기평가 지표와 관찰 피드백으
로 변화를 추적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결과보다 학습, 변화의 인과를 되짚는 과
정중심평가를 진행한다.

표 7 Enviro School kit (번역·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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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교사가 자연 세계를 교실로 삼아 야외로 학습을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이는 학생들이 소리나 냄새 등 감각 정보와 함께 식물과 동물의 생물다양성, 

더 넓은 생명 세계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 원리를 한국 교육 맥락에서 음악교육에 적용해 보면,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미적 경험, 음악 창작, 사회적 소통, 문화적 이해를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Enviroschools은 음악, 춤, 언어와 같은 예술이 청소년의 비전을 표현하도록 돕는 강

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체성(agency)과 상상력, 타자와의 소통 역량을 강화함으

로써 미래의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음

악 교사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주제 전달’로 한정하기보다 학습자가 

감각과 정서를 동원해 의미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역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악단광칠(ADG7)과 같이 전통 악

기에 대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례는 

학생이 문화적 자원을 학습의 재료로 삼아 참여하도록 돕는 하나의 접근으로 참고

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었다.

  [정책 제안]

  다만 이러한 참여형 학습과 야외 기반 실천은 개별 교사의 의지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Enviroschools가 강조하는 

지원 조건을 정책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크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단일 

기관으로서 모든 전문성과 자원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전문가 및 

학교 간 사례가 공유되고 환경이 보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무엇을’과 ‘어떻게’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행 가능한 자료와 도구를 

축적하고 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구의 종류로는 키트, 단계별 가이드, 사례

집, 평가·성찰 도구 등이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운영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며, 실행의 질을 안정화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시간, 역할, 파트너십을 포함한 운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사가 야

외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기획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지역사회와 협력

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학교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합될 때, 실행 학습의 순

환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2) 문화다양성 교육

  (1) Neryl Jeannere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eryl Jeanneret(멜버른대학교)은 문화다양성 교육과 탈식민화(decolonisation) 관점

에서 학교 음악교육이 무엇을 ‘정당한 음악과 지식’으로 인정해 왔는지 점검하고 

학생들이 음악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pathways)를 교육적으로 가시화하는 방

안을 논의해 온 연구자다. 본 인터뷰에서는 음악교육의 공공재로서의 역할, 전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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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whole child education) 관점에서의 학교 음악교육, 그리고 예술가, 학교, 지역사

회 협력 구조가 문화다양성 음악교육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음악교육]

  그녀가 제시한 ‘Pathways in Music Education’ 도식은 학생의 음악적 참여가 

참여형(participation)과 발표형(presentation)이라는 상이한 양식 사이를 오가며 이루

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연주자(performer)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작자(creator), 탐구자(investigator), 청취자

(listener)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학교 음악의 ‘목적지(destination)’는 전문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community) 참여와 같은 다양한 지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로 역시 대학(university)뿐 아니라 TAFE, 민간 제공자, 비

형식·비공식 음악 만들기 등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20 Pathways in Music Education(도식)

주. Jeanneret, 2026

  이 틀은 음악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는 관점과 직접 연결된다. 학교 음악

을 개인의 성취 중심으로만 설계할 경우, 음악 경험은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게 배

분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Pathways 관점에서는 학교 음악이 모든 학생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가능한 음악적 미래’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우수

성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 방식과 공동체 참여를 잠재적 목표

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인교육(whole child education) 관점에서 Pathways는 음악수업의 목표를 

Pathways in Music Education 이해하기

▶출발점: 학생의 ‘음악적 참여’
-참여형, 공동으로 음악 만들기 
-발표형, 연주 발표하기

▶학생의 역할 4가지: 학생은 ‘연주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창작자, 탐구자, 
청취자로서도 참여함

▶잠재적 목표: 학교 음악의 목적지는 전문 
연주자 양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 
참여와 전문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향을 
포괄함

▶경로: 대학뿐만 아니라 TAFE, 민간 
제공자, 비형식적 음악 만들기 등 복수의 
경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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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공연’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학생의 주체성(agency), 소속감(belonging), 

타자와 함께하는 방식(being with others)을 발달시키는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특히 참여형 음악 활동은 역할의 다양성과 관계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음악을 통해 사회적·윤리적 역량을 함께 경험하도록 설계하기에 적합한 기

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가–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음악 역량 제고를 위한 틀

에서도 지역사회 연계는 핵심 조건이다. 학교가 모든 자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협력은 수업의 진정성, 자원 접근, 다양한 경로의 가시화, 그리고 참여의 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으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맺기, 허락, 신뢰, 상호성 등 윤리적 조건을 포함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방법]

  Jeanneret(2023)은 미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의 창의성과 포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창의적 환경(Creative Climate)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본 인터뷰에서 일반 교실

에서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이 예술 교육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Creative climate Jeanneret (2023)

l 학습자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l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동적인 분위기와 환
경을 조성한다.

l 흥미롭고 관련성 있으며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구현한다.

l 문화,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하고, 공간을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도록 장려한다.
l 가능성 사고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참여를 유도한
다.

l 교사들이 교실에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일반적인 창의성 연구와 아동과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 연구(Brown & Jeanneret, 

2017; Jeanneret & Brown, 2013)에서 도출된 참여 실천 모델(2013)을 바탕으로, 참

여, 창의성, 그리고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물리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창의적 환경"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예술 교육 분야의 연구를 

인정하면서 더 넓은 교육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교실 수업이 이러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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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

하고, 이러한 현장이 창의적 성향 발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2021년 8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 예술교육팀 및 캐나다, 케냐, 싱가포르, 독

일, 홍콩의 UNITWIN 회원 연구진과 함께 "예술 교육의 필수 과제: 지속가능성을 위

한 새로운 방향“이라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새롭게 떠오르는 핵심 과제

인 포용성, 식민주의의 영향과 서구 문화와 토착 문화의 균형, 문화적 정체성과 회

복력, 팬데믹이 불평등과 예술 교육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 탐구하였다. 

  Jeanneret은 탈식민화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권력과 문화적 차

이와 같은 어려움은 문화적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예술 교육 같은 경우, 유

럽 중심의 서양음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토착민, 지역 또는 이민자의 문화 자본이 

다소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예술 문화의 균형과 토착화를 다

루고 지리적 또는 사회적 맥락을 보다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주민 예술 

문화를 접근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채택하는 방법론과 관행은 예술 교육의 탈식민

화라는 지속적인 작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식민주의의 잔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이 외에도 많지만 교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차원에서 식민주의

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더욱 은밀하게 드러나는 방식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음

악학 연구에서 탈식민주의는 서양 예술 음악을 음악학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서양 정전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

양 정전을 탈중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토착적이고 유럽중심적이지 않은 

방법론 및 지식 체계를 경청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실과 연구 

활동에 탈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Wilson et al., 2023).

  (2) Peter Mousaferiadis (Cultural Infusion)

  Cultural Infusion은 교육, 예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문화 간 협력을 통

해 글로벌 조화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매년 37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2019년에 출시된 통합 데이터 및 형평성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구인 Atlas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Peter Mousaferiadis는 지휘자, 작곡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및 프로듀서로서 문

화 및 창의 혁신 산업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았으며,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문

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더욱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교육

과 기술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화 간 이해를 구축한 공로로 국제

적인 상과 인정을 받았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지적 우수성 센터(Center for 

Intellectual Excellence)의 2025년 세계 다양성 리더십상, 2013년 UN 문명 연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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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혁신상, 종교 자유 및 기업 재단(Religious Freedom and Business Foundation)의 

2021년 글로벌 비즈니스 및 종교 간 평화상 은메달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유엔의 

“다양성을 위한 한 가지 행동”캠페인을 위해 “다양화된 우리 성장”이라는 문구

를 만들었다.

  Cultural Infusion은 호주 전역의 학교, 유아 교육 센터 및 지역사회 단체에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 구축을 목

표로 한다. 약 140개의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이 지리적 지역별, 주제별, 대상별

로 개발되었다. 주제는 춤, 언어, 과학, 지속가능성, 시각예술, 연극 등 다양하며, 각 

프로그램에는 숙련된 전문 강사가 배치된다. 2025년 12월에는 서아프리카의 리듬과 

악기를 가르치는 팀이 빅토리아 언어 교사 컨퍼런스에서 언어가 어떻게 신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시연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움직임, 소리, 스토리텔

링을 통해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전승을 

통한 언어 학습을 체화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교육방법]

  문화다양성 ‘담론’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운영 도구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원리는 전통·고유 문화를 이국적 체험으로 소비하게 만들지 않고, 비판

적 성찰과 공감으로 이어지도록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다. Cultural Infusion이 

강조하는 ‘이해’는 “어떤 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를 아는 수준을 넘어, 그 

전통이 형성되고 유지된 환경과 역사, 그리고 그 문화권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음악은 그 전통이 시작

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다. 본 기관의 프로그램은 문화적 이해, 음

악적 호기심, 그리고 고전 전통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방식을 이해하는 방향

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기존 교육과 사회 담론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 문화, 언어, 공

동체를 배워야 하며 권력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에

서는 피타고라스의 평균율이 기본 음계로 설정해지면서 많은 음계들이 소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별로 존재하는 고유의 음계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함

을 시사한다. 

  음악으로 다양한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문화적 보편성이 내재해 있어 

접근하기 쉽다. 악기, 음계, 리듬은 먼 곳을 여행하더라도 다른 음악 전통에서도 거

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고전 음악과 아랍 음악 모두에

서 들을 수 있는 이중 화성 음계나 여러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자장가의 6/8 박자 

리듬이 그렇다.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음악이 나온 사회·환경·역사적 배경과 함께 왜 

이런 소리가 형성되었는지를 배우고, 학생이 자신의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기보

다 해석의 관점을 바꿔보는 활동으로 자기 관점 점검한다. 또 특정 문화를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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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나 국가 단위로 본질화하지 않도록 문화의 복합성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정책 제안]

  한국과 같이 비교적 문화적으로 단일한 교육 환경에서 다양성을 확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향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이주민이나 소수자를 위한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위치성과 관점을 성찰하도록 하는 보편

적 교육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머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

자를 대할 때 고정관념과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문화가 형성

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정책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국적이나 외형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언어, 신

념 체계, 역사적 경험, 사회적 위치와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문화 이해

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3) Millie Locke (The University of Auckland)

  Millie Locke는 오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 소속 연구자이자 교사교육 

교수다. 그녀는 음악교육을 단순히 예술적 기능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윤

리적 책임을 기르는 관계적 실천으로 확장해 왔다. 본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ESD 실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한국 교육 맥락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를 논의하였다.

  Locke는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음악교육이 연주 기능 숙달을 넘어 학생의 주체성(agency)을 길러내

는 과정이라는 게 그녀의 관점이다.

음악수업은 비판적 의식과 실천이 결합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할 악곡을 확장

하고 작곡 활동, 협업을 통해 권력, 형평성,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고, 이러한 성찰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 지식 전달 중심의 ‘은행저금식 교육’

을 넘어, 학생들이 음악 창작 과정과 학습 기준, 교실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 교육

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Millie Locke, 2026. 01. 13, The University of Auckland)

  음악교과는 인지적 이해를 넘어 감정과 신체를 동시에 참여시키는 예술이다. 그

래서 ESD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가 많다. 첫째, 생태주의 측면을 보면 음악은 

소리와 침묵, 개인과 집단,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관계 중심 

행위다. 학생들은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거나 지역 생태계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

스케이프를 창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게 된다. 둘째, 문

화다양성 측면에서 음악 합주나 합창은 문화를 설명하고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

는다. 함께 듣고 조율하고 반응하는 경험을 만든다. 상호존중이 추상 개념이 아니라 

실천되는 과정이다. 셋째, 성평등 측면에서 음악 교실은 악기, 장르, 역할에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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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화된 위계와 고정관념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앙상블

에서는 리더십과 권한이 특정 성별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종합하면, 음악교과는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에서 감각적·신

체적·관계적 차원을 통합해 경험하게 만드는 독특한 교육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Locke는 음악수업의 ESD 관점 적용의 성패는 자료를 개발하고 학습 경험을 설

계, 실행, 성찰하는 순환 구조(action–reflection cycle)에 있음을 말하였다. 특히 효과

적인 실천 원리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자연, 인공 구조물, 유물과 같이 

지역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연결을 한다. 둘째, 시, 춤, 동작, 지역, 문화, 전통 

등 다른 예술 형태와 통합한다. 셋째, 오르프의 교수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언어적 

접근을 적극 활용한다. 넷째, 원주민 고유의 세계관, 서사를 불러온다. 뉴질랜드는 

Papatūānuku–Ranginui, Rata와 Tōtara 이야기가 있다. 다섯째, 참여적이고 공동체 기

반의 협력학습을 한다. 즉, ESD는 주제 전달이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를 문화 속에

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학습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 교육: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

  Millie Locke는 문화를 소개하거나 체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형

성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특정 문화 요

소를 알려주는 방식을 넘어, 학생 각자의 문화적 경험과 목소리가 수업 안에서 표

현되고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모든 문화를 설명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공동 학습자로서 문화적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누가 말할 기

회를 얻는가, 어떤 음악이 선택되고 어떤 목소리가 중심에 놓이는가를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은 단지 레퍼토리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에서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좌우하는 교육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장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소리의 가까움과 멀어짐, 

지속과 단절, 반복과 변화를 감상하게 된다. 이는 청각적 주의를 기울이고 소리를 

변별하며 기억하는 음악적 듣기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경험 위에서 질문이 가능

해진다. 이 소리는 누구의 삶과 연결되는가, 누가 잘 들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문화다양성과 장소성을 연결할 때 문화, 권력, 배제, 정체성으로 성찰을 확장하는 

통로가 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재인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 공정한 듣기의 조건을 탐색하게 된다.

 [생태 문해력: 총체적 역량]

  문화다양성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확장할 때 생태 문해력이 중요해진다. Locke

가 말한 생태 문해력은 환경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 자연, 사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관계의 얽힘에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서

적·미적 감수성, 윤리적 판단, 지속가능한 실천,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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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문해력은 음악 수업에서 주제로만 다루기보다, 학생이 듣고 표현하고 창작하

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태도를 조정해 가는 방식으로 길

러질 수 있다. 생태 기반 창작은 실행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Locke는 사례

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맥락에 맞게 번역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 상황에서 중요한 

지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도시를 자연이 부족한 제약으로 보기보다 다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학습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학생 일상 속 날씨 변화, 바람 소리, 학교 화단, 계절 냄새

를 관찰하고 음악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지하철, 학교 시설 같은 

인공 구조물도 자연과 연결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하철 소음, 운동장 방송, 교

실의 울림은 모두 학생의 일상과 감정, 관계 경험을 구성하는 환경이다. 도시가 이

미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장소 기반 교육 현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감각 경험, 창작, 성찰을 연결하는 교수 설계에서는 기법의 완성도보다 어

떤 관계와 태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즉흥, 체화, 협력 활동을 정답 있는 활동으

로 통제하기보다, 학생이 발견한 소리와 해석의 다양성이 학습의 자원으로 작동하

도록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타문화와 자연 이미지를 맥락 없이 소재로만 소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특정 문화 음악 요소를 사용할 때는 왜 지금 여기서 이 재료

를 쓰는가, 존중과 학습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대화와 

성찰 시간을 확보하여 내가 고른 소리는 왜 중요했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서 무엇

이 새로 들렸나, 우리가 함께 만든 소리 구조는 어떤 관계를 드러냈나를 질문함으

로써 창작이 단발성 산출물로 끝나지 않도록 연결한다.

  셋째, 생태 위기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이슈를 음악으로 다룰 때는 메시지를 주

입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음악으로 실천하

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 공간의 소리 환경을 관찰한 뒤 누구에게 어떤 소리가 

부담이 되는가를 논의하고, 소리를 줄이거나 바꾸기 위한 작은 규약을 만들거나, 특

정 공간의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활동이 삶

의 선택과 연결되도록 한다. 이슈는 내용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섬세하게 듣고 책임 있게 반응하는 실천의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

  위 논의는 포괄적 음악성 관점과 연결된다. 음악 학습이 기능 중심으로 분절되는 

것을 넘어 듣기, 표현, 창작, 이해,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는 점에서 음악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문화다양성, 장소성, 생태 문해력

은 음악 수업의 주제 추가가 아니라, 학생이 관계 속에서 듣고 만들고 성찰하며 공

동체적 책임을 학습하는 음악성 형성의 방식으로 기능한다.

  (4) Emily Wils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팀은 2026년 1월 27일, Google Meet 플랫폼에서 Emily Wilson과 온라인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Wilson은 음악을 음악 자체로만 보는 절대음악 관점은 토착 문화

권이 포함된 많은 문화권의 음악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음악은 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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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치, 관계, 윤리적 맥락과 함께 공존해 왔기에 학생들은 그런 음악의 기원과 맥

락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녀는 그동안 음악교육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음악교육 관점에서의 이론적 기반과 방법론

적 담론을 연구해 왔다. 특히 학생 참여를 ‘학습 경험’으로 입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인터뷰에서는 Wilson의 3가지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방법

의 핵심과 설계 원리를 확인하였다.

  [교육방법]

  1) Arts Education Imperatives: Connecting the Globe

  Wilson의 「Arts Education Imperatives: Connecting the Globe」는 오늘날의 지속

가능성·세계시민성의 의제로 주체성(Agency), 웰빙(Wellbeing), 탈식민지화

(Decolonisation), 문화적 회복탄력성(Cultural resilience) 4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미 

일상이 된 디지털 이후(post-digital) 이 과제들은 ‘세계와 연결되는 예술교육’이라

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연결된다고 본다. 인터뷰에서 Wilson은 특히 decolonisation은 

비교적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왔지만 cultural resilience는 교실에서 어떻게 발

현되는지를 더 분명히 연구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속가능성이 생태 이슈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정치적 지속가능성까지 포괄되어

야 하며, 결국 음악수업은 ‘내용 전달’보다 관계와 책임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설계로 작동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2) Educative Evidence-Based Practice in Music Education 

  음악교육에서의 교육적 근거 기반 실천 연구에서는 음악교육 분야는 연구 근거를 

단순히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자기 수업 맥락에서 해석하고 조정하고 성찰

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증거 기반 실천을 지향한다고 명시한다. 이 접근

은 연구 근거가 하나의 처방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현장의 복잡성이 있

기 때문에 실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3) Caring for our planet 

  「Caring for our planet: a world apart or same difference?」는 스코틀랜드 애버

딘와 호주 멜버른 음악교육 예비교사들이 온라인 국제 협력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기후위기라는 공통 의제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에 맞는 음악 협업하여 창작하여 

제고된 기후 인식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짧은 수업시간에도 접근 가능한 디지털 

도구로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음악과 영상이 결합되니 기후 메시지가 더 강

하게 전달되었다. 현실 환경과제 깊은 사명감을 부여했고 공동작곡 과정이 기후 불

안을 희망과 행동의 정서로 전환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이외에도 학생이 DAW(예: 

Soundtrap for Education)를 ‘가르치는 기술’로 전환해보는 자신감이 생겼고 특히 

예비교사가 아닌 디지털뮤직 전공자들은 커뮤니티 워크숍까지 확장 가능성을 봤다

고 한다. Wilson은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지역 환경을 촬영하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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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환경을 관찰하고 돌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교사교육]

  Wilson은 음악 수업에서 학생 참여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이 문제

를 해결하고자 Teaching for Engag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녀는 학생 참여를 

학생 개인 특성으로만 두기보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문화, 활동 설계, 자율성, 평

가, 제도 맥락 등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조건을 조성하는지 설명하는 ‘교수 실천 

모델’로 제안하였다(Wilson, 2019). 이를 위한 실천 원리로 활동적 음악 만들기

(active music making)를 제시한다. 수업의 시작점을 기호·개념 설명에 두기보다 소

리(sound) 경험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에 개념을 정리하는 순서가 학생의 몰입과 학

습 심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사교육은 내용 전달 역량보다, 실음 중

심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반응을 학습으로 조직하는 경험-기반 교수 설계 역량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Wilson은 디지털 기술과 학교 밖 음악 실천을 교실에 연결하는 전략이 학생 참여

를 높이는 데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참여 전략이 곧바로 교육 방향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원하는 것만 따르는 방식은 기존 사회적 불평등과 규범

을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문화다양성이나 

성평등 같은 가치를 수업 설계에 의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사교육도 단순히 도구 사용법이나 흥미 유발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쳐선 안 된

다. 레퍼토리 선택, 역할 배치, 협업 규범, 피드백 방식 등 수업의 세부 장치가 어떤 

가치를 강화하고 어떤 가치를 약화하는지 점검하는 설계 역량을 훈련해야 한다. 문

화적으로 다양한 학습자와 함께할 때,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오

히려 문화의 침묵을 강화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성찰하고 

지식 멘토(knowledge holders)와 협력해야 한다. 완벽을 기다리기보다는 겸손하게 

시작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는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교사교육의 목적은 실수하지 않는 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학습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문화적으로 안전한 교실을 구축하고, 참여와 가치를 

함께 붙드는 실행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Emily Wilson, 인터뷰, 2026.01.27.).

  3) 성평등 교육

  (1) Helen Cahill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elen Cahill은 학교 기반 성평등·존중 관계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교육학자로, 교사 전문성, 학생 웰빙, 관계 중심의 전교적(whole-school) 

접근을 주요 축으로 논의한다. 본 인터뷰는 다양한 국가 맥락에서 관찰한 실행 장

벽, 교사를 위한 지원, 연령별 설계 원리, 예술 기반의 교수법 설계와 한국 맥락에

서 전교적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단계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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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E]       

  Cahill은 존중 관계 교육(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RRE)을 ‘추가 프로

그램’이 아니라, 학교 문화·수업·지원체계 전반에 스며드는 전교적 접근의 설계 

문제로 보고 있다. 학교 전체차원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교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UNGEI, 2018; Our Watch, n.d.). 관계 중심 RIC 접근법은 교

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며 학습과 복지를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학생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협력 학습이 학업 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65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협력 학습은 연령, 

학력, 학습 영역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교육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난다. 이 학습 전략을 활용하면 괴롭힘이나 폭력의 상황에서 동료 지원과 교사에게 

도움 요청률이 높아진다. 효과적인 웰빙 교육은 협력 학습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Cahill & Dadvand, 2021; Dadvand & Cahill, 2021). 

그림22 Wholeschool approach 구성요소

     

그림 23 사회생태학적 개입 수준 (수정)

  [호주 실행 맥락]

  이러한 전교적 접근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 구조 전반에

서 형성된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호주의 실행 맥락에서는 ‘인권’과 

‘동의’의 언어가 교육의 출발점으로 강조된다. 호주의 성평등 교육은 인권에 초

점을 맞추는데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배우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더 잘 옹호할 

수 있게 된다. 인식 변화의 첫 단계는 불평등의 존재를 인식하고 불평등의 억압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에 있다. 

  Cahill은 디지털 환경에서 관계 규범이 빠르게 재구성되는 만큼 성평등 교육이 정

보 전달을 넘어 경험 기반의 연습과 도움 요청의 경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SNS·메신저·영상 플랫폼에서의 소통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맥락이 

생략된 채 재해석되며 또래 집단의 반응이 증폭되기 쉬운 구조다. 또 이미지를 조

작하여 비동의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움직임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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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image-based sexual abuse)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호주에

서는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1)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육방법]

  존중교육 설계 원리

  이러한 관점에서 Cahill은 ‘play first’ 접근을 통해 관계 기술을 개념이 아니라 

몸의 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연습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장 

인터뷰에서 활동을 먼저 진행하여 감각을 느끼고 이후에 언어화하여 의미를 정리하

였다. 권력, 경계, 조율을 경험할 수 있는 The Mirror 활동과 권력 남용과 관계 역

학을 체감할 수 있는 The Robot, Controller 활동, 젓가락을 활용한 게임을 직접 실

습하여 체화인지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전 세계의 최신 연구 및 실제 사례를 종합한 유네스코의 교육 시스템에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증거 지침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SEL)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중퇴율이 감소하며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교실,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의 정서적, 관계적 역

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유네스코는 ‘존중으로 연결하기(Connect with 

Respect, CWR)’라는 이름으로 성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77%의 학생들은 협력 학습 기반의 CWR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 능력이 

향상했다고 응답하였다 (Cahill et al., 2018; Cahill et al., 2023). 

   Cahill은 존중교육을 단발성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라 누적되는 

학습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성 역할 모델, 사회

적·제도적 지원,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이 필요하다. 또 부

1)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는 성적 행위에서 동의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확인되어야 
하며, 동의가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steps)가 요구된다는 모델을 말한다. 호주
에서는 주(州)별로 동의 법제가 개정되었는데, 예컨대 뉴사우스웨일즈(NSW)는 성적 동의 법 개정이 2022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빅토리아(VIC)는 「Justice Legislation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Act 2022」의 주요 동의 개정 조항이 2023년 7월 30일까지(또는 그 이전)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퀸즐랜드(QLD)
도 「Criminal Law (Coercive Control and Affirmative Consent)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4」에 따른 동의 관련 개정이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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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미디어 메시지와 사회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핵

심 주제는 유지하되 활동 방식은 연령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위험 장면을 재현하

기보다는 보호 행동, 도움 요청, 관계 기술을 구조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

고 반복 연습시키는 원리를 강조했다. 민감 주제에서 강요된 자기노출은 피해야 한

다는 등 존중교육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최소 원리도 언급했다.

  예술교육, 역할극

  예술 기반 활동은 민감 주제에서 학습자의 장벽을 낮춘다.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안전하게 리허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Cahill은 드

라마나 역할 기반 활동을 통해 학생이 안전 행동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으

로 리허설’하게 만드는 방식을 제시한다.역할극 활용 시 여러 기법이 가능하다. 자

신의 연기 장면을 모니터링하는 스냅샷, 역할 바꾸기, 각자 맡은 캐릭터 상황에 대

한 인터뷰, 역할극 관람 후 배우들에게 캐릭터에 조언하기 같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폭력적인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건 피해야 한다. 도움 요청 역할

극은 시나리오에 포함된 성 기반 폭력을 재현하는 게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

위를 연습해서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Cahill은 음악교육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음악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결합해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포용과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시대, 전통의 음악을 활용하는 것

은 포용, 존중, 차이의 개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음악교육은 공존, 책임, 연대와 같은 ESD의 핵심 가치를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게 큰 

강점입니다. 특히 합주·합창은 학생에게 “모두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원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파트를 맡되 서로를 듣고 조율하며 ‘개인보다 큰 목적’을 위

해 협력하며 전체를 완성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컨대 학급 담임교사가 이끈 합창 활

동이 아이들의 경험을 크게 변화시키고 안전감·소속감에 기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 

(Helen Cahill, 2026. 01.08,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정책 제안]

  교육방법이 제시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속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시스템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수업 계획 및 동료와의 협력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명시적 교수법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 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법과 사회의 접근 방식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 교과 과정 통합적 접근 방식과 명시적 교수법

• 교사 전문성 개발 연수
• 학교 및 대학의 지원 정책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전교적인 접근 방식
• 예방 교육 교육과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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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적 접근이 작동하려면 교실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프

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에

서 흔히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①성폭력·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

량이 부족하다. ②안전하고 편안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 ③폭력을 강화할 수 있

는 훈육과 수업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④성평등과 건강한 또래 관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면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리더십의 헌신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

해야 한다. 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D. 탐사 결과

1. 탐사의 의의

  본 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와 음악교육의 연계 가능성과 강점을 확인

하고 현실적·제도적 실천 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탐사팀은 

현지 방문 전 사전 조사와 국내 탐사를 통해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현장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ESD의 모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러 기관

과 학교를 방문 대상으로 설정하여 탐사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인 탐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 확장이다. 

탐사팀은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악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윤리적 성찰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며 ESD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육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였고, 

교육과정 설계와 제재곡 선정, 활동 내용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

요하며 특히 감수성을 바탕으로 지식을 체화하는 성격이 강한 음악교육의 강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과교육을 넘어선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국내 교육 현장 적용 및 실천 방안 제시이다. 탐사팀은 현지 탐사를 통해 

ESD 음악교육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최신 연구들과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활동의 

예시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국내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ESD에 속한 여러 주제 가운데 특별히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과 관련해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 가능한 총 9차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ESD가 실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자 구체적 수업 모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셋째, 정책·제도적 연계 가능성 확인이다. 탐사팀은 현지 사례에서 지방정부·커

뮤니티·학교가 연계된 자원순환 및 교육 공급 구조(뉴질랜드 Inorganic Collection 

재사용 정책, Enviroschools 지역 파트너십)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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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한국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ESD를 실천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악교육 학회 발표 및 국제 음악교육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다. 

탐사팀은 현지 탐사 내용을 질적 연구 과정을 거쳐 정리한 뒤 ‘인류세’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탐사를 일회적 경험을 

넘어 지속적 연구로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된다. 또한 탐사를 통해 구축한 현지 기

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향후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

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1) 지속가능발전교육 음악교육 전용 예산 라인 신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음악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D 

음악교육 전용 예산 라인의 신설이 필수적이다. 현지 탐사를 통해 만난 전문가들은 

ESD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반드시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학

교 현장에서의 ESD 음악교육은 교사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질 높

은 교육을 지속성 있게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중앙정부와 시·

도 교육청 차원에서 목적이 명확한 전용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적 계획하에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탐사는 ESD 음악교육 전용 예산을 ‘기본 지원금’과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이원화 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한 학

교에 연간 정액으로 배정하여 수업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고 실천

을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연계성, 지역사회 협력 여부, 지속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

아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전용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및 회계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소액·현물 중심의 교육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항목을 유연하게 인정함

으로써 교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과의 매칭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공교육 예산을 기

반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재정 구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전용 예산 라인의 도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음악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공교육의 책임으로 명확히 인식하는 정책적 선선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학교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

에서 ESD 음악교육을 설계·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

성을 함께 제고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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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역량강화·커리큘럼 개발 및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음악교육 현장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커리큘럼·인프라 등 교육 자원의 지원이 중요

하다. 먼저 이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는 ‘정기적 연수 프로그램의 제도화’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연수 내용은 ESD의 핵심 개념, 윤리적 문제의식, 프로젝트형 수업 

설계 및 평가 방안을 포함하여 실천적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연간 연수 일정을 고정화하고 연수 이수를 승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연수 이

수에 대해 공식 인정과 함께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참

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년별 ESD 음악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보급하는 커리큘럼 개발도 함께 진행되어

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ESD의 실천과 관련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가

장 큰 부분이 바로 수업 모형 및 자료의 부족함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지도 방안을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와 평가 도구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여 완성도와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다.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NGO, 지역 예술단체, 대학, 재활용 허브 등과의 협력

을 통해 물자·전문성·현장학습 기회를 연결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Enviroschools와 Konini School의 협력이 이러한 정책의 사례이다. 학교와 지역 주체

를 연결하고 지속적 협력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학교는 교실 안에 국한되지 않은 실

제적 학습 자원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생들

에게 지역의 환경·문화·산업 맥락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 학

습의 질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 활동이 지역 사회의 

자원 순환, 문화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며, 학교와 지역이 상호 의존

적·상생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3) 재사용 물자 무상 공급 시스템 - 뉴질랜드 ‘Inorganic Collection’ 사례

  뉴질랜드 오클랜드 의회의 ‘Inorganic Collection’ 정책은 대형 폐기물 수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다시 연결하

는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모델은 지방정부가 

수거·선별·분배의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사회적 활용을 동시에 실

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교사는 의회가 확보한 자원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폐기물 수거 및 재사용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이 사전 예약을 통해 배출한 가구·가전·기물 중 재사용 가

능한 물품을 선별하여 학교와 교육기관을 우선 수요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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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안전 검수를 거친 물품을 교육 목적으로 무상 수령할 수 있

으며, 이는 재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의 교육적 가치를 수업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 행정에 대

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품의 위험 요소 제거, 위생 및 구조적 안전성

에 대한 검수 지침을 마련하고, 수거 시점 이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재사용 물품을 교육용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 회계 지침을 마련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허브 운영과 학교 연계를 시범 운영 해보고, 지역 NGO 및 예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품 수선과 교육적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공공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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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A. 핵심 내용 요약

  본 연구팀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해외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음악교

육 적용 방안 연구: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 고

찰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동향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나 실제 

국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은 미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탐사는 학술 세미나 참석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미

래음악교육학회 학술 세미나의 주제였던‘체화인지’는 ‘생명체가 세계 속에서 살

아 움직이며 생성하는 앎’의 과정으로서, 세계, 공동체, 환경과 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

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김광현 박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연구·활용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등한 상호 교류와 학습자의 문화적 자긍

심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으로 용어가 전환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의 탐사 주제 또한 ‘문화다양성’으로 개념을 수

정하고 정리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음악교육 전공 신지혜 교수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교사 교육,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이 같

은 국내 탐사를 통해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방

향성을 정립하고, 해외 탐사 및 연구 결과 적용 시 고려 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

다 면밀하게 현지 탐사를 준비하였다.

  해외 탐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현장 탐방과 전문가 개별 

심층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탐방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 실천 학교와 지역 

공원,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 수준에서부터 지속가능성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인터뷰를 통해 세부 연구 주제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이 어떻게 음악교육과 접목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

한 이론적 모델과 실천적 사례들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음악교육 연계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 음악교육이 지니는 강점, 지속가



- 50 -

능발전교육에 관한 음악교육의 역할에 대해 모든 인터뷰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

였다. 특히 음악교육 전문가들은 ‘음악교육의 탈식민화(decolonisation)’관점을 제시

하며, ‘교육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므로 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이와 관련해 개별 수업 내용을 넘어 교육과정 차원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며, 단일 과목을 넘어 전교적 접근

(whole-school approach)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

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재곡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과 함께 음악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체화인지 활동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

한 전문가들은 타 교과 및 지역사회, 국제적 연결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계 학습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학생들이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인 상생과 협력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된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음악교육 접목을 위한 교사교육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교사의 윤리적 성찰이 있어야 하

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적 지원이 있

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B.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음악교육의 이론적 모델 및 실천적 사례 습득, 한

국 교육 맥락에의 적용 가능점 탐색, 정책 제안과 수업지도안 개발을 통한 연구 결

과물 도출, 향후 연구 지속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 분야 여성 리더로서

의 성장 기회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석사과정

생으로서 현지 탐사를 통해 생생한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선진적인 연구자들과 논

의하며 교육 분야에 관한 더욱 넓은 시야와 깊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탐사 이후 

연구팀은 현지에서 인터뷰한 전문가와의 연락을 지속하며, 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음악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특별히 생태주의·문화다양성·성

평등 교육의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자 현지 탐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입시 위주의 

경쟁이 과열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분위기 속에서 점차 도외시 되는 음악교과의 역

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되살려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내

포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광범위한 내용 

가운데 생태주의와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의 세 부분으로 세부 주제를 설정하였

으나, 이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한데 일컬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지 탐사를 통해 이러한 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의 확장 가능성’을 확

인하고 정책 제안과 수업지도안 개발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확립했다는 의의를 지

닌다.



- 51 -

C. 후속 연구 방향 제시

  본 연구팀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내 음악교육 적용 방안 연구 결과로 음악 수

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물인 수업지도안

이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수업 현장의 성격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뒤 

효과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적용한 효과적인 음악교육 수업지도안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제안 결과물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음악교육 연계를 위한 다양

한 정책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어려운 교육 분야 정책

의 특성에 따라 물적 지원을 비롯한 교육 정책 연구를 장기적 관점으로 실시하고, 

음악교육을 넘어 전 교과에 이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과 유지를 위해 교육과

정·교원연수·예산 배분 등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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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구 일정 및 방법

단계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준비
- 연구 주제 선정

- 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 고찰 ⚫ ⚫
설계

- 연구 대상 선별

- 국내 기관 및 전문가 탐사 ⚫ ⚫ ⚫
실행

- 연구 도구 제작

- 호주·뉴질랜드 현지 탐사 ⚫ ⚫
분석 - 연구 내용 분석 및 분류 ⚫
정리

- 연구 결과 및 결론 도출

- 결과물 제작 (정책 제안, 수업지도안) ⚫ ⚫

2. 탐사 일정

국가 도시 기관 및 전문가 소개 및 소속 일시

호 주 멜버른

Neryl Jeanneret
멜버른대학교

음악교육 교수
2026. 01. 07. 14:00

Helen Cahill
멜버른대학교

성평등 교육 교수
2026. 01. 08. 11:00

Cultural Infusion
문화다양성

교육 기관
2026. 01. 09. 11:00

뉴질랜드

오클랜드

Konini School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 실천 학교
2026. 01. 12. 10:00

Enviroschools
생태주의

교육 네트워크
2026. 01. 12. 14:00

로토루아 Millie Locke
오클랜드대학교

음악교육 교수
2026. 01. 13. 11:00

비대면 인터뷰 Emily Wilson
멜버른대학교

음악교육 교수
2026. 01.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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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 인터뷰 질문지 예시

인터뷰 정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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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물 – 지속가능발전교육 음악 수업지도안

  1) 생태주의 음악교육 (3차시)

생태주의 교육 수업 계획 및 지도안 - 1차시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자연을 닮은 음악 – 사물놀이(운우풍뢰)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2-01]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구성을 파악한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Ÿ 자연을 소재로 한 전통음악인 사물놀이를 감상하고 음악에 나타난 소리와 리듬

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성 역량
Ÿ 음악이 자연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고,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

여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목표

Ÿ 사물놀이를 듣고 음악 속에 표현된 자연(운우풍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Ÿ 사물놀이에 사용된 소리와 리듬의 역할을 바탕으로 음악이 자연을 표현하는 방

식을 설명할 수 있다.



- 55 -

2. 수업계획

주제 사물놀이(운우풍뢰) 차시 3차시 중 1차시

학습목표

Ÿ 사물놀이를 듣고 음악에 표현된 자연(운우풍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Ÿ 사물놀이에 사용된 소리와 리듬의 역할을 바탕으로 음악이 자연을 표현하

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Ÿ 소리와 리듬을 통한 자연 표현 

주요학습
활동

Ÿ 사물놀이를 감상하고 음악에 나타난 자연(운우풍뢰)의 의미와 소리, 리듬의 

특징을 살펴본다.

Ÿ 사물놀이 감상을 바탕으로 음악이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을 자신의 말로 정

리하여 표현한다.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평가 방법 개인 발표, 과정 평가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유

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2. 흥미 유발하기
- 비, 바람, 천둥, 구름 소리를 들려주며 무슨 소리인지 귀기울여 

맞출 수 있게 한다. 
- “이 소리를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질문하고 답하기 
- 학생들이 답변한 바와 같이(예: 천둥소리는 책상을 크게 두드리

며 표현할 수 있어요, 비는 발걸음을 빠르게 내는 소리와 비슷
해요 등) 자연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오늘은 그 음악에 대해 함께 감상해봅시다.”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전개

<활동 1> 사물놀이 감상하기

유튜브 ‘국립국악원’ 

https://www.youtube.com/watch?v=gcqmb54nWLM

35분

교사는 학
생들이 능
동적인 답
변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
문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cqmb54nW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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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악원의 사물놀이 감상하기
- 활동지에 곡 분석(빠르기, 세기, 분위기 변화 등) 과 자신의 감

상평을 적기 
-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며 자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

는지 질문하며 답변을 유도한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혹시 
비가 오는 소리나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린 친구가 있나요?” 

- 이후 사물놀이가 자연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음악일 뿐 아니라 
네 가지 자연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려준다. ”
여러분이 방금 활동지에 쓴 것처럼 사물놀이는 자연의 느낌을 
표현한 것 뿐 아니라, 네 가지 자연 움직임을 정해서 음악으
로 만든 곡입니다. 이것을 운우풍뢰라고 불러요.” 

<활동 2> 사물놀이에 등장하는 악기들이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표
현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나눈다.
- 사물놀이의 각 악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들려준다. 
- 학생들은 활동지에 사물놀이의 악기들이 자연을 어떻게 묘사하

고 있는지 적는다. 
- 교사는 사물놀이의 운우풍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운(구름): 꽹과리. 맑고 날카로운 소리. 음악의 신호와 변화
를 알린다.
· 우(비): 장구.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 곡의 기본적인 리
듬을 안내한다. 
· 풍(바람): 북. 낮고 넓게 울리는 소리. 곡 전체에 힘과 안정
감을 준다. 
· 뢰(천둥): 징. 크고 길게 울리며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 
자연의 변화와 큰 울림을 표현한다. 
“이처럼 사물놀이는 구름.비.바람.천둥의 자연을 소리로 표현
한 음악입니다.”  

교사는 학
생들이 활
동지를 잘 
작 성 하 고 
있는지 순
회지도 한
다. 

.

정리

1. 정리 및 다음 시 예고
-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묻고 답하며 정리

하는 시간 갖기
- 다음 차시 예고

* 사물놀이와 같이 자연의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다. 

5분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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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 음악교육 1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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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 교육 수업 계획 및 지도안 -2차시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자연의 소리 찾아보기 – 교실 밖 소리 듣기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9음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Ÿ 교실 밖 자연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소리의 특징(높낮이, 세기, 길이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성 역량
Ÿ 교실 밖에서 들은 다양한 소리를 음악적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분류하거나 연결 지

어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목표

Ÿ 교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소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Ÿ 교실 밖에서 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음악 표현과 연결

하여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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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계획

주제 자연의 소리 감상하기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목표

Ÿ 교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소리의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Ÿ 교실 밖에서 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음악 

표현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주요학습

요소
Ÿ 소리의 구성과 결합 탐색

주요학습
활동

Ÿ 교실 밖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소리의 특징을 설명한다. 

Ÿ 교실 밖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분석한다.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평가 방법 조별 발표, 과정 평가
학습 자료 야외수업,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맞이하는 음악시

간입니다. 좋은 날씨에 야외수업을 하게 되어 더욱 
기분이 좋죠? 모두 함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게 
수업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2. 흥미 유발하기
-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찾기 
- 가장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 찾기 
- “여러분, 오늘은 눈은 감고 귀는 쫑긋 열어 소리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아요!”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학 생 들
이 집
중 하 여 
소 리 를 
찾 을 
수 있
도 록 
지 도 한
다. 

전개

<활동 1> 교실 밖 자연의 소리 듣기 

-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밖 운동장 한 편에서 모인다. 
- 교사는 4인 1조씩 조를 편성한 후 각 조 별로 초시

계를 배부한다. 
- “여러분, 조별로 운동장 내 원하는 곳에서서 2분동

안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아요. 소리를 감상하

35분

교 사 는 
학 생 들
이 안
전 하 게 
활 동 할 
수 있
도 록 
적 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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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분 동안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집중해요.” 
- 학생들은 조별로 흩어져 각자의 장소에서 초시계를 

맞춰 2분 동안 자연의 소리를 감상한다. 
- 학생들은 감상한 소리를 바탕으로 활동지를 작성한

다. 
(활동지에는 소리의 높낮이, 반복, 크기, 길이 등을 작

성하는 칸이 있다.) 

<활동 2> 자연의 소리 정리하고 나누기
- 교사는 모든 학생이 소리 감상을 마쳤는지 파악한 

후 이어서 안내한다. “여러분, 이제는 감상한 소리
를 바탕으로 활동지의 뒷장을 작성해봅시다. 내가 
들었던 소리의 특징을 이제는 문장으로 적어보아요. 
또 비슷한 소리들을 묶어보기도 하고, 특이한 소리
를 찾아보기도 할게요.”  

- 학생들은 계속해서 활동지를 작성한다. 
- 활동지에는 <활동1>에서 감상한 소리를 음악적 요

소로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리의 특징을 
글로 적어보며, 비슷한 소리를 묶고 다른 소리를 
구별한다. 

- 교사는 모든 학생이 활동지를 작성한 것을 확인한 
후 조별로 서로의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지도한다. 

- 이 과정에서 교실 밖에서 들은 다양한 소리를 인식
하고 같은 장소지만 서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한다. 

이 동 의 
범 위 를 
설 정 한
다.  

교 사 는 
학 생 들
이 활
동 지 를 
잘 작
성 하 고 
있 는 지 
순 회 지
도 한
다. 

정리

1. 정리 및 다음 시 예고
- “우리가 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답하며 수업을 정리한다. 
- 다음 차시 예고

* 교실 밖 자연의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다.

5분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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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 음악교육 2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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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 교육 수업 계획 및 지도안 - 3차시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자연의 소리로 음악 만들기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3-03] 음악의 요소와 특징을 활용하여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9음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Ÿ 자연의 소리를 소재로 한 음악을 만들며 소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음악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성 역량
Ÿ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구성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Ÿ 모둠별로 구성되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수업 
목표

Ÿ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 수 있다. 

Ÿ 모둠별로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발표하고 감상하며 자신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

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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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계획

주제 자연의 소리로 음악 만들기 – 사운드스케이프 차시 3차시 중 3차시

학습목표

Ÿ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 수 있다. 

Ÿ 모둠별로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발표하고 감상하며 자신과 생각을 말로 표현

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 
주요

학습요소
Ÿ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주요
학습활동

Ÿ 지난차시 들었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여 사운드스케이프를 작곡한다. 

Ÿ 조별로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발표하고, 다른 조가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감상한다.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평가 
방법

조별 발표, 과정 평가

학습자료 스마트 칠판, 개인용 테블릿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여러분, 오늘은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한 수업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소리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거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시간을 
보내요!”

2. 흥미 유발하기
- 사운드스케이프의 예를 들려준다. 
- 교사는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을 묘사하고자 한 걸까

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운드스케이프를 알려준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운드스케이프를 응용하여 음악을 만

들 것을 예고한다. 
*사운드스케이프: 인간이 인식하는 환경의 소리 전체를 의미
한다. 여기에는 자연음,인공음,인간의 소리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며 소리들이 어루어져 하나의 ‘소리 풍경’을 이루는 것
을 말한다.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학생들이 
‘ 사 운 드
스 케 이
프’를 잘 
이 해 할 
수 있도
록 다양
한 예시
를 준비
한다.

전개

<활동 1>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기
(사운드스케이프 응용)

- 지난 시간에 이어, 편성된 조별로 활동을 진행한다. 

35분 교 사 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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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학생들이 2차시에 탐색하고 정리한 자연의 소리를 
떠올리며, 표현하고 싶은 자연의 분위기나 장면을 정하
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은 테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소리를 활용
하여 자연의 소리를 표현한다.

  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목소리를 녹음, 바디 퍼커션
을 녹음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내의 다양한 악기를 사
용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소리의 순서, 반복패턴, 셈여림, 구성의 변화 등
을 사용하여 짧은 음악을 만들어낸다. 

*테블릿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예: Garage Band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활동 2> 자연의 소리로 만든 음악 발표하고 감상하기 
- 각 모둠이 만든 사운드스케이프 응용 음악을 발표한다. 
- 모든 모둠이 발표를 마친 후, 음악을 들으며 감상한 내용

을 이야기한다. (예: 음악을 들으며 어떤 자연의 소리가 
떠올랐는지, 어떤 장소가 떠올랐는지, 소리의 사용은 어
떠했는지 등)

- 교사는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감상평으르 나눈 후, 같은 자
연도 서로 다른 소리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어플리케
이 션 을 
사용하는
데 어려
움이 없
을 수 있
도록  사
용 법 을 
지 도 한
다. 

교사는조
별 발표 
진 행 시 
소외되는 
학 생 이 
없 도 록 
주 의 한
다.

.

정리

1. 정리 및 다음 시간 예고
- 3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수업에 대한 정리 
*모든 소리는 음악이 될 수 있다. 함께 나눈 음악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과 감상의 대상이다. 

5분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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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3차시)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 수업 계획 및 지도안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음악과 문화 – 세계의 민요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평한다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
을 파악한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Ÿ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전반적 구성과 리듬·선

율·형식 등을 익혀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음악적 공동체 역량
Ÿ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의 음악 속에서도 공통된 구조와 음악적 참

여 방식을 발견하여 음악이 문화와 지역을 넘어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
적 표현임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목표

Ÿ <Pō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Ÿ 우리나라 민요와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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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계획

주제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 차시 3차시 중 1차시

학습
목표

Ÿ <Pō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Ÿ 우리나라 민요와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

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주요
학습
요소

Ÿ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주요
학습
활동

Ÿ <Pō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르기

Ÿ <아리랑>과 <Pō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평가 
방법

모둠별 발표, 과정 평가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피아노, 개인용 태블릿,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의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Kia ora!’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기
- Kia: ~이 되기를, ora: 건강, 생명이라는 뜻을 설명하면서 상

대의 안녕과 삶을 함께 바라는 인사라는 것을 알려주며 인사 
나누기

2. 흥미 유발하기
- 뉴질랜드 하카(Haka) 영상 시청하기

5분

교 사 는 
학생들이 
하카 영
상에 집
중 하 되 
웃지 않
고 존중
하는 마
음 으 로 
시 청 할 
수 있도
록 지도
하며 흥
미를 유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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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s7Py7Pl1JY
-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몸을 크게 움직일까

요? 싸움을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하고 답하기

- 하카는 자신의 몸을 부풀려 상대편에게 겁을 주어 마을의 평
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싸움을 위한다기보다 평화를 위
하는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오리족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인간’이다.

-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하며 정체성과 존엄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비단 전쟁만이 아
닌 평화와 환영의 의미로, 분쟁을 피하고 마오리족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에는 환영식. 졸업식, 추모
식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Ÿ <Pō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Ÿ 우리나라 민요와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토의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개

<활동 1>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 2중창 하기

35분

성 부 를 
나 누 어 
곡을 익
힐 때 익
숙해지도
록 여러 
번 반복
하여 진
행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s7Py7Pl1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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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ōkarekare Ana> 감상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이야기 나누
기

- 교사가 피아노를 치며 모두 다 같이 멜로디 익히기
- 2성부로 나누어 반복하여 노래 익히기 (원어로 부르기)
- 분단을 나누어 불러보기
- 가사와 화음에 집중하며 다같이 불러보기

<활동 2> 아리랑 vs 포카레카레 아나 비교 및 토의하기

https://youtu.be/hKFxLkcqEpI

- <아리랑> 짧게 감상하기
- <아리랑>의 가사를 떠올리며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 나누기
- 짝을 지어 나누어 준 활동지에 답 해보기
- 활동지 작성 후 발표하기

짝 활동
을 진행
할 때 사
담 으 로 
이어지지 
않 도 록 
순회지도 
하며 과
정 평가
한다.

정리

1. 정리 및 다음 시 예고
- “음악은 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묻고 답하며 정리

하는 시간 갖기
- 다음 차시 예고

* 음악은 표현 방식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감정과 관계를 잇
는 문화적 언어이다. 

5분

뉴질랜드 
마오리족
의 음악
을 통해 
음 악 은 
공동체의 
감 정 과 
관 계 를 
잇는 문
화적 언
어 임 을 
상기시킨
다.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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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곡 악보 (출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음악과 생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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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음악교육 1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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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민요 <잠보> 수업 계획 및 지도안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음악과 문화 – 세계의 민요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평한다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
악한다.
[9음02-03]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
한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Ÿ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전반적 구성과 리듬·선율·형식 

등 음악 요소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

음악적 공동체 역량
Ÿ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의 음악 속에서도 공통된 구조와 음악적 참여 방

식을 발견하여 음악이 문화와 지역을 넘어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표현임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목표

Ÿ 아프리카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Ÿ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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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계획

주제 케냐 민요 <잠보>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
목표

Ÿ 아프리카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Ÿ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주요
학습
요소

Ÿ 여러 가지 리듬꼴, 메기고 받는 형식

주요
학습
활동

Ÿ 케냐 민요 〈잠보〉의 3-2 손 클라베 리듬꼴을 신체 표현으로 나타내며 노래하기

Ÿ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

아내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평가 
방법

과정 평가, 관찰 평가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개인용 태블릿,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지난 차시에 배운 뉴질랜드 인사말을 기억하는지 확인하며 인사하

기 ‘Kia Ora!’
- ‘Jambo!’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기
- 선생님께 인사할 때는 공손한 표현인 ‘Jambo bwana!’

2. 흥미 유발하기
- 라이온킹 ost <하쿠나 마타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하쿠나 마타

타’가 무슨 뜻일지 추측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kaOIxll4LCA&list=RDkaOIxll
4LCA&start_radio=1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교 사 는 
학생들이 
수 업 에 
자연스럽
게 집중
할 수 있
도록 흥
미를 유
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OIxll4LCA&list=RDkaOIxll4LCA&start_radio=1
https://www.youtube.com/watch?v=kaOIxll4LCA&list=RDkaOIxll4LCA&start_radio=1


- 74 -

Ÿ 아프리카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Ÿ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전개

<활동 1-1> 케냐 민요 <잠보> 노래 익히기
- <잠보>의 가사를 읽고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인지 이야기 나눠

보기
- 스와힐리어 원어로 가사를 이해하며 곡을 익히기

(이 때, 콜 앤 리스폰스 형식으로 교사가 선창하고 학생들이 후창
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기)

<활동 1-2> 3-2 손 클라베 리듬꼴 익히기

- A그룹은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4분음표 박수 정박으로 치기, B그룹
은 3-2 손 클라베 리듬을 치기 (바꾸어서도 연습)

- 노래를 부르며 동시에 3-2 손 클라베 리듬꼴 신체 표현해보기

<활동 2> 모둠별 3-2 손 클라베 리듬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 모둠별로 콜 앤 리스폰스 역할을 나누어 배운 리듬꼴에 맞추어 신

체 표현하며 노래 연습하기
- 모둠별로 리듬 신체 표현하며 노래를 발표하기

<활동 3>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와 <잠보> 비교 및 토의 활동
- <옹헤야>를 짧게 감상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4DR0HKgtIEA
- 모둠별로 <옹헤야>의 메기고 받는 형식과 <잠보>의 콜 앤 리스폰

스를 비교하며 토의하기
Ÿ 노래하는 방식(혼자/함께)

Ÿ 메기고 받는 구조의 유무

35분

스와힐리
어나 리
듬을 어
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
러 번 반
복한다.

모든 학
생이 적
극적으로 
의 견 을 
내고 참
여할 수 
있 도 록 
독려하며 
문 화 에 
대한 편
견이 생
기지 않
도록 지
도한다.

두 곡 모
두 공동
체 활동
을 돕는 
민요임을 
강 조 한
다.

https://www.youtube.com/watch?v=4DR0HKgt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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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리듬의 반복성

Ÿ 노래가 사용되었을 것 같은 상황

- 모둠별로 발표하기

정리

1.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 <잠보>의 3-2 손 클라베 리듬과 신체 표현을 복습하기
-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노래 방식이 있을까?” 질문
- 다음 차시 예고하기

* 음악은 문화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
며 수업 마무리

5분

서로 다
른 나라
에도 비
슷한 노
래 방식
이 있는 
이 유 에 
대해 자
유 롭 게 
발 표 할 
수 있게 
한다.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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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곡 악보 (출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음악과 생활 ①)



- 77 -

5음 음계 민요 창작 수업 계획 및 지도안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음악과 문화 – 세계의 민요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
다.
[9음03-03] 음악의 요소와 특징을 활용하여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Ÿ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의 음악 속에서도 공통된 구조와 음악적 참여 

방식을 발견하여 음악이 문화와 지역을 넘어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표
현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성 
Ÿ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같은 주제로 간단한 곡을 창작할 

수 있다.

음악적 소통
Ÿ 창작한 곡을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음악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이를 소통하

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업 
목표

Ÿ 대표적인 중국 민요와 일본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Ÿ 5음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음 음계 가락을 창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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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계획

주제 5음 음계 민요 창작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
목표

Ÿ 대표적인 중국 민요와 일본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Ÿ 5음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음 음계 가락을 창작할 수 있다.
주요
학습
요소

Ÿ 4분의 4박자, 5음 음계

주요
학습
활동

Ÿ 중국 민요 <모리화>와 일본 민요 <사쿠라 사쿠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기

Ÿ 5음 음계가 무엇인지 배우기

Ÿ 창작을 위한 4분의 4박자 리듬꼴 익히기

Ÿ 모둠별로 모여 앉아 간단한 가락 창작하고 발표하기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과정 평가, 관찰 평가, 모둠별 발표

사용할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피아노, 개인용 태블릿,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니하오’, ‘곤니찌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인사 나누며 

수업을 시작하기

2. 흥미 유발하기
- “여러분은 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생각

나는 장면이나 상황,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 학생들과 느낌 나누기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Ÿ 대표적인 중국 민요와 일본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구별할 수 있다.

Ÿ 5음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음 음계 가락

을 창작할 수 있다.

5분

교사는 학생
들이 수업에 
자 연 스 럽 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
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활동 1-1> 중국 민요 <모리화> 감상하기
- <모리화>의 가사를 읽어보며 듣기 전에 어떤 곡일지 

상상하고 이야기 나눠보기
- <모리화>를 감상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상황

에서 작곡되고 또 부르는 곡일지 이야기 나눠보기
35분

중국과 일본
의 민요가 
낯설 수 있
으니, 미리 
종이를 나누
어주어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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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화의 이미지를 보며 음악을 한 번 더 감상하고 
꽃과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기

<활동 1-2> 일본 민요 <사쿠라 사쿠라> 감상하기
- <사쿠라 사쿠라>의 가사를 먼저 읽어보며 어떤 느낌

의 곡일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
- <사쿠라 사쿠라>를 감상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

떤 상황에서 부르는 곡일지 상상해보기

        

- 사쿠라의 이미지를 보며 음악을 한 번 더 감상하고 
꽃과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기

<활동 2> 5음 음계 배우기
- 교사가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를 친다.
- 두 곡 모두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두 음을 뺀 음

계를 사용했음을 말해주며 어떤 음이 빠졌을지 생각하
고 이야기 나누기

- 파, 시를 뺀 ‘도-레-미-솔-라’로만 이루어진 5음 음계
임을 알려주기

- 파, 시를 뺀 음계가 어떻게 들리는지 피아노로 치며 
이야기 나누기

 
<활동 3> 4분의 4박자 5음 음계 가락 창작하기
- 간단한 4분의 4박자 리듬꼴 손뼉치기 (코다이 리듬꼴)

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나라의 
민요를 감상
할 때 진지
한 자세로 
임할 수 있
도록 지도한
다,

교사가 먼저 
답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초 등 학 교 에
서 배웠을 
코다이 리듬
꼴을 복습하
는 느낌으로 
익숙해질 때
까지 여러 
번 반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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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로 ‘꽃’이라는 주제에 맞게 4분의 4박자 5음 음
계 8마디 가락 창작하기

- 꽃의 종류는 태블릿 pc로 검색하여 모둠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 모둠별로 어떤 꽃을 주제로 정했는지,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상상하며 작곡했는지, 가사까지 적었다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뒤 창작 가락을 발표한다.

다.

모두가 적극
적으로 의견
을 내어 모
둠별 활동에 
임할 수 있
도록  독려
한다.

정리

1.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 어느 모둠이 선택한 꽃과 가장 어울리는 곡을 창작했

는지 거수로 투표하기
- 5음 음계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 나누기
- 다음 차시 예고

* 오늘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통해 같은 5음 음
계를 사용하더라도 문화에 따라 음악의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둠별로 창작한 가락도 모
두 달랐죠. 서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각 문화가 가진 
특별하고도 고유한 방식이랍니다.

5분

같은 5음 음
계가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달 라 지 는 지
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
기를 나눈
다.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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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곡 악보 (출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음악과 생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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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평등 음악교육 (3차시)

1. 대단원 개요

단원명 성평등 음악교육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대단원

  본 단원은 음악 속 성 역할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읽고, 공정한 언어와 음악 활동(감상·
연주·창작)으로 관점을 전환해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한다. 수업을 마치면 학생은 첫째, 음
악의 배경(시대·사회·문화)을 근거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음악사/음악 담론에서 작동한 방식
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감상한 음악에서 음악적 요소(예: 빠르기·셈여림·리듬·음색·구조 
등)를 근거로 인상과 해석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음악에 대한 평가·비평을 근거와 공
정한 언어로 구성하고, 표현 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참여(협력·조율·대처)로 연결할 수 있다. 
총 3차시로 변혁적 학습단계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도입, 탐구의 성격이 강한 단원이다.

성취
기준

[9음01-03]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함께 표현한다.
[9음02-03]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한다.
[9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관련 
교과 
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차시별
계획

차시 주제 및 학습목표

1
[도입]

주제: 클라라 슈만의 낭만 가곡 감상으로 ‘여성 작곡가가 덜 보였던 이유’와 공정한 
비평 언어를 탐구한다.
학습목표
Ÿ 낭만 가곡의 특징(시–음악 결합, 반주의 역할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Ÿ 감상한 곡에서 음악적 요소를 근거로 인상과 해석을 말/글로 표현할 수 있다.
Ÿ 음악에 대한 평가·비평을 근거와 공정한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탐구]

주제: 제주 해녀와 노동요 「이어도사나」를 통해 성규범의 작동을 이해하고, 협력적 
앙상블로 표현한다.
학습목표
Ÿ 해녀 사례를 통해 성규범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Ÿ 「이어도사나」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
Ÿ 생활도구 타악으로 장단/리듬을 구성해 협력적 앙상블로 표현할 수 있다.

3
[적용, 
실천]

주제: 감정 어휘를 음악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고, 안전한 대처를 코러스로 담은 짧
은 음악극을 만든다.
학습목표
Ÿ 세부 감정 어휘를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Ÿ 나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감정을 정확히 말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안

전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Ÿ 감정 표현과 대처 문장을 연결한 짧은 음악 장면을 협력적으로 구성·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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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별 수업계획

주제
서양 여성 작곡가 탐구로 성평등 문제 상황 인식하기
(클라라로 보는 낭만시대 가곡)

차시 3차시 중 1차시

학습
목표

Ÿ 낭만시대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Ÿ 음악을 감상하며 음악적 요소를 근거로 자신의 인상과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
Ÿ 음악에 대한 평가·비평을 공정한 언어와 근거를 바탕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요소

낭만시대 음악, 가곡(Lied)

주요
학습
활동

Ÿ 작곡가 떠올리기로 여성 작곡가가 덜 보이는 구조적 원인 파악하기
Ÿ 곡 1 감상하며 핵심 구간에서 피아노 반주의 확장된 역할 이해하기  
Ÿ 곡 2 감상하며 가사를 표현하는 음악 기법 분석하기
Ÿ 19세기 평론 읽고 성차별 표현 고친 현대 관점의 비평문 쓰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과정중심 포트폴리오 
학습목표1(낭만 가곡 특징 이해): 활동지 정리 확인(관찰 체크)
학습목표2(근거 기반 감상 설명): 음악적 근거 2개(요소+특징) 포함 여부, 설명의 타
당성(활동지)
학습목표3: 비평문 표현 

학습 
자료 

음원1 「Ich stand in dunklen Träumen」, 음원2 「Liebeszauber」, 가사 1~2줄 
자료(‘den grünen Wald entlang’), decrescendo 표시 악보 일부, 활동지(근거 기
록+이중시점 비평문)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7분)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1분)
- 인사를 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근거로 말하기를 약속합니다."

2. 흥미 유발하기: 작곡가 떠올리기 (2분)
Ÿ 질문: "클래식 음악가/작곡가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3명만 말

해볼까요?"
Ÿ 학생 응답을 칠판에 기록
Ÿ 재질문: "지금 나온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Ÿ 교사 정리: “지금 나온 이름이 남성 중심이라면, 그 이유는 ‘여

성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구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구조를 음악 감상으로 확인해봅니다.”

3. 클라라 소개 (2분)
Ÿ 19세기 음악적 배경

"베토벤 이후 낭만주의 시대죠. 음악이 개인의 감정을 직접 드

▶교사는 학생들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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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도구가 되던 때입니다.”
Ÿ 클라라 슈만 소개

"클라라 슈만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지금은 로베
르트 슈만의 아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작곡가로서도 수
준 높은 작품을 여럿 남겼어요.“

Ÿ 당시 사회 배경
"문제는 당시 여성에게 전문 음악교육, 출판, 공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악은 여성에게 '교양'일 뿐이었
고, 그래서 여성 작곡가의 이름은 기록에서 쉽게 사라졌습니
다.”

4. 수업내용 안내 및 학습 목표 제시하기 (2분)
Ÿ 수업 안내

“오늘은 클라라의 가곡을 들으면서, 음악 안에서 근거를 찾아 
작품 자체를 평가해볼 겁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같은 곡
에 대한 비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써보면서 확인할 거예
요.”

Ÿ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작곡가를 소개
할 때 과다한 정
보를 설명하지 않
도록 유의한다. 
설명을 3문장 내
로 정리한다.

전개

활동 1 곡 1 감상: 근거를 만드는 듣기 (10’)
클라라 슈만의 ‘나는 어두움 꿈속에 서 있네’ (Ich stand in dunklen 
Träumen)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

1. 1차 전체 감상 (4분)
Ÿ 학생 과제: 짝궁과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과 이미지와 가

장 강한 인상을 나눈다. 
Ÿ 교사는 설명 없이 아이들이 순수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만 한다.  

2. 구간① 전주 1~8마디 듣기 (2분)
Ÿ 학생 과제: 피아노가 만든 정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
Ÿ 교사 설명: “전주는 곡의 ‘정서 배경’입니다. 노래 시작 전에 

피아노가 화자의 마음 상태를 먼저 깔아줍니다.”
Ÿ 재감상하기 

2. 구간② A a부분 듣기 (2분)
Ÿ 학생 과제: 피아노와 성악 관계를 파악한다. 

(겹침, 대화, 받침의 역할인가? 그 이유는?)
Ÿ 교사 설명: “낭만 가곡에서 피아노는 단순 반주가 아니라 시

(가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Ÿ 재감상하기

▶1차 감상은 먼
저 듣기에 몰입하
게 하고 이후 핵
심 구간에서만 2
가지 포인트를 정
해 반복 청취한
다.

▶학생 반응이 
“좋다, 슬프다”에
서 멈추면, 그 느
낌을 살리되 발표
는 ‘느낌→근거’ 
문장틀로만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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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간③ B부분 (18마디) 듣기 (2분)
Ÿ 학생 과제: 비슷한 선율이 다시 나오는 지점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효과를 적는다.
Ÿ 교사: “선율 재료가 반복되면, 곡은 특정 정서를 더 강하게 붙

잡습니다(응시/회상/고정).”

활동 2 곡 2 감상: 가사(표제) 표현을 근거로 잡기 (10’)

클라라 슈만의 ‘사랑의 마술’(Liebeszauber)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

1. 낭만주의 음악의 표제성 설명 (3분)
Ÿ “낭만주의는 개인의 정서를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정서를 ‘셈여림·반주·화성’ 같은 장치로 구체화해, 가
사/표제의 장면을 소리로 그려요.”

Ÿ “인상주의가 색채·질감으로 분위기를 그리듯, 낭만 가곡도 음
악 장치로 장면을 그립니다.”

2. 핵심구간 감상하기 (4분)
Ÿ 학생 과제: 작곡가는 ‘숲으로 흘러간다’는 가사를 어떤 방식으

로 표현했나요? 
“가사 ‘___’는 ___(음악기법) 때문에 ___(표현 효과)로 들린
다.” 

Ÿ 핵심구간 듣기(m8 부근)
‘den grünen Wald entlang(녹색 숲을 따라)’

Ÿ 교사 설명
“여기서는 decrescendo(점점 작게)가 쓰여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성을 만듭니다. 이 장치는 단지 ‘감상적’이라서가 아니라, 
가사의 공간 이동(숲속으로 들어감/멀어짐)을 소리의 크기 변
화로 번역한 겁니다. 인상주의가 색채·질감으로 ‘분위기’를 그
리듯, 낭만 가곡은 셈여림, 반주, 화성 같은 장치로 가사의 장
면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Ÿ 재감상하기

3. 재감상하여 음악적 표현 기법 정의하기 (3분)
Ÿ 학생 과제: 근거 문장 작성하기

“가사 ‘___’는 ___(음악기법) 때문에 ___(표현 효과)로 들린
다.”

<활동 3> 19세기 평론 읽고 ‘오늘의 비평’으로 고쳐쓰기 (12’)

1. 원문에서 좋게 평가한 방향을 찾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Ÿ 실제 19세기 신문 평론 기사를 읽는다. 

▶낭만주의를 감
상적으로만 이해
하지 않도록 교사
가 연결 문장을 
한 번 모델링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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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 ‘기교 중심 평론’ 찾기
자료 B: ‘성별을 전제로 한 평론’ 찾기

Ÿ 학생 과제: 당대 평론은 어떤 말로 평가했는지 한 문장으로 요
약한다.

2. 오늘의 글로 고쳐쓰기 (10분)
Ÿ 필수 요소: 음악적 근거 2개 이상 (키워드 제시) 
Ÿ 성별을 전제로 한 표현은 공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

정리 
및 

평가

1. 2~3명 발표
Ÿ 자신이 쓴 글 중 한 문장 낭독하기
2. 교사 피드백
Ÿ ‘감상(느낌)’을 ‘근거(요소)’로 바꿔 말한 것을 위주로 피드백한

다. 
3. 포트폴리오 정리
Ÿ 활동지 제출 + 자기평가지

▶수업 마무리는 
감상 소감으로 끝
내기보다, 공정한 
비평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
게 한다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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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녀 노동요 이여도사나 제주 민요로 보는 ‘성별 규범’
과 협력적 앙상블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
목표

Ÿ 해녀 사례를 통해 성규범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Ÿ 노동요 ‘이어도사나’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노래할 수 있

다.
Ÿ 생활 도구로 이어도사나의 장단을 표현하며 협력적인 타악 연주를 할 수 있다. 

학습
요소

제주도 민요, 이어도사나 메기고 받는 형식, 자진모리 장단, 리듬 오스티나, 생활도
구 타악(물허벅),

주요
학습
활동

Ÿ 「이어도사나」 함께 부르기(메기고 받기)
Ÿ 물통(허벅)으로 장단 치며 함께 연주하기
Ÿ 한삼춤놀이로 메기고 받기를 춤으로 표현하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과정중심 포트폴리오 평가(관찰 + 활동지 + 자기평가)
목표1(성규범): 해녀 사례 근거 2개 포함 설명 여부(관찰/활동지)
목표2(메기고받기): 시작·끝·호흡 맞추기, 역할 교대 참여(관찰)
목표3(타악 앙상블): 물통 음색 2가지 사용, 자진모리/오스티나토 유지, 경청·조율 
협력(관찰/기록)

학습 
자료 

한삼(학생수),  ppt, 빔 프로젝트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10분)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1분)
- 인사를 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근거로 말하기를 약속합니다."

2. 흥미 유발하기: 성별 규범을 깨는 해녀의 삶을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해하기  (6분)
1) 질문으로 개념 열기 
Ÿ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칠판 기록)
Ÿ 교사 성규범 개념 제시: “지금 나온 단어들이 바로 성규범이

에요. 성규범이란, 사회가 남자라면 혹은 여자라면 이렇게 해
야한다고 정해 둔 기대와 규칙이죠”

2) 할망래퍼 – 이어도사나 영상 시청하기 (4분)

3) 가사로 해녀의 삶 소개하기
   
Ÿ 화면에 가사 2~3줄만 크게 제시하기 

“진짜로 열심히 살았수다. 일은 내 삶이여.” 

▶교사는 학생들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시간을 고려하
여 도입의 배경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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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당 보난 죽을 길도 다녔수다.”
“내 힘으로 자식들도 키왓수다.”

"방금 우리가 적은 '여성스러움' 단어들 기억나죠? 조용함, 단정
함, 돌봄... 근데 이 가사 속 화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위험한 노동도 내가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특이한 개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제주도라는 곳의 조건 때문이에요.

Ÿ 섬 환경, 생계 노동 필요
세금/공납 부담으로 해산물 채취 노동 강화
위험한 바다 일, 남성 부재 → 여성 노동 비중 확대

해녀는 성역할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삶의 조건에 따라 바
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3. 수업 안내 및 학습목표 제시하기 (3분)
Ÿ 전환용 가사

“일은 재밋주만 가끔 힘들 때도 잇어… 그럴 땐 노래를 부르
자. 가슴이 트이도록. 힘들 때는 이어도사나 불렀수당.”

Ÿ 오늘 배울 것은 이어도사나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 노래를 
‘감상’으로만 듣지 않고, 노동요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버
티게 하고 협력하게 만드는지 직접 해볼 거예요. 노래의 특징
인 메기고 받기(선후창)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장단을 생활도
구 타악으로 만들어서, 우리 반만의 ‘출항 앙상블’을 완성해봅
시다.”

Ÿ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모두 다 함께 읽는다.

전개

활동 1 「이어도사나」 함께 부르기(메기고 받기) (10’)

1. 전체 감상하기 

2. ‘메기는 소리’ 노래 부르기
Ÿ 2마디-따라부르기 반복

3. ‘받는 소리’ 노래 부르기
Ÿ 2마디-따라부르기 반복
4. 메기고 받는 소리 개념 소개
Ÿ “이 노래는 혼자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럿이 호흡을 맞

추려고 부르던 노래예요. 한 사람이 먼저 부르고, 나머지가 같
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메기고 받기는 
“잘 부르기”보다 
신호 맞추기가 목
표임을 먼저 안내
한다.

▶성부 나누기 전
에 교사가 ‘시작 
손신호’를 정해주
고 학생이 신호를 
보고 들어오도록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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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할 나눠서 붙여보기 
Ÿ 팀 나눠서 노래 부르고 역할 교대하여 가창하기

활동 2 물통(허벅)으로 장단 치며 함께 연주하기 (10’)

1. 허벅 소개하기 
Ÿ 교사 설명: “허벅은 제주에서 물을 긷던 흙 물통이에요. 우리

는 진짜 허벅 대신 물통, 바구니, 플라스틱 통으로 ‘허벅 소
리’를 만들어볼 거예요.”

2. 소리 탐색하기
Ÿ 치는 위치 2가지로 음색 대비

(1) 옆면(둔탁) (2) 입구, 테두리(맑음)
“같은 물통인데도 어디를 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요.”

Ÿ 자진모리 기본 장단 치기
 
3. 오스티나토로 3중주 합주하기
Ÿ 멜로디오스티나토는 해녀소리「이어도 사나」의 이디엄(Idium) 

‘이어도 사나’를 반복하여 노래와 오스티나토가 메기고 받는 
소리의 연주형식을 살리고자 하였다. 전래놀이노래의 보르둔
은 즉흥연주 화음반주로서 리듬은 자진모리 장단을 연주한다.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점진적으로 붙여가며 2성부 합창에서 
3성부 합창 등 다성부로 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3성부는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동시에 연주하여 구성할 수 있다

Ÿ 노래 부르면서 연주하기 
해녀는 일하면서 노래했죠? 우리도 ‘노래하면서 리듬’으로 협
력해봅시다.

<활동 3> 한삼춤놀이로 메기고 받기를 춤으로 표현하기 (12’)

1. 규칙 안내 & 한삼 배부
Ÿ 교사: “이 활동은 말로 지시하면 실패해요. 눈으로 보고 맞추

기가 목표입니다. 친구 다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주세요.”

2. The Mirror
Ÿ A가 리더(느린 8박) / B가 거울처럼 따라 하기
Ÿ 2분 후 교대로 진행하기
Ÿ 교사는 학생이 활동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Ÿ 교사 설명: “거울은 ‘복사기’가 아니라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

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존중하며 합을 맞춰갔어요.”
Ÿ 2번째 질문: “거울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속도, 

▶장단 합주는 한 
번에 붙이지 않고 
리듬 오스티나토
→노래 얹기 순서
로 단계화한다. 

특히 노래와 연주
가 같이 갈 때는 
연주를 작게/노
래를 먼저 원칙을 
제시한다.

▶합주가 무너지
면 “다시”보다 
‘멈춤-재시작 신
호’로 정리한다. 
앙상블은 신호가 
곧 질서다.

▶한삼 나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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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맞춤, 작게, 멈춤신호)”

3. The Robot
Ÿ A가 Controller, B가 따라하는 로봇되어 따라하고 교대로 진

행하기
Ÿ 교사: “이번엔 느낌이 어땠나요? 한 사람이 계속 주도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일부러 관계가 불편해지는 느
낌이었어요.

Ÿ “따라하는 사람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였죠? (속도, 예고없음, 
계속 지시, 바꿔주지 않음”

4. 출항 퍼포먼스
Ÿ 허벅 장단팀, 가창팀, 신체표현 팀으로 나눠 다음의 동작들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Ÿ 노래 구간: 후렴 또는 1절 짧게
Ÿ 동작

① 노젓기 (굴신+노젓기)
② 흩뿌리기 (반원)
③ 얼굴 가리기 (바람, 물보라)

정리 
및 

평가

1. 자기평가하기 
Ÿ 짝궁과 오늘의 성찰 나누기 

“오늘 짝 활동에서 내가 지킨 ‘관계 규칙’은? ”
Ÿ 자기평가 관찰
(목표1) 성규범 설명: 근거 2개 말했는가?
(목표2) 메기고/받기: 호흡·시작·끝이 맞았는가?
(목표3) 앙상블/관계: 역할 교대·경청·조율이 있었는가?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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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감정 어휘를 세분화하고, 음악 요소로 번역하여 ‘대처’가 
담긴 짧은 음악 장면(음악극)을 창작하기

차시 3차시 중 3차시

학습
목표

Ÿ 감정을 세분화해 표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Ÿ 나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감정을 정확히 말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안

전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Ÿ 감정 표현과 대처 문장을 활용해 짧은 음악 장면을 협력적으로 구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요소

감정 어휘, 빠르기, 셈여림, 리듬, 음색, 대처 문장, 코러스(후렴), Freeze(멈춤 장
면)

주요
학습
활동

Ÿ 감정 어휘를 음악 어휘로 바꾸기
Ÿ ‘대처 문장’을 코러스(후렴)로 만들기
Ÿ 상황카드로 대처 음악극 만들기

역량 음악적 공동체, 음악적 창의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5항목), 모둠 활동지/포트폴리오(번역표, 코러스 기록, 장면 
구성 체크), 동료평가, 자기성찰

학습 
자료 

감정 단어 카드(큰 감정, 세부 감정 단어 목록), 대처 문장 카드 3종(멈춰줘, 불편
해, 도와줘), 상황카드, 활동 진행 슬라이드(규칙, 시간, 과제 구조), 타이머/신호도
구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4분)

1. 인사 및 수업 약속 (1분)
Ÿ 교사: “오늘은 폭력 장면을 재현하는 연기가 아니라, 폭력을 

예방하는 대처를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Ÿ 규칙 3가지 제시하기 (칠판, 슬라이드)

1) 개인 경험 말하기는 선택(패스 가능) 
2) 특정인 언급 금지(‘누구’ 대신 ‘가상의 상황’)
3) 불편하면 ‘스톱’ 손신호로 멈출 수 있음.

2. 전시학습 연결 (1분)
Ÿ 질문: “2차시 Mirror 활동에서 잘 맞추려면 뭐가 필요했죠?”

(예상답변) 천천히, 눈 맞추기, 상대 속도 맞추기, 역할 바꾸기
Ÿ 교사: “그 ‘관계 규칙’을 오늘은 감정대처 상황에 적용해 볼 

거예요.”

3. 오늘 활동 안내 (2분)
Ÿ “오늘은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

한 말로 세분화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 감정을 음악 요소로 
바꿔 소리로 표현하고, 마지막엔 안전한 대처까지 넣어 짧은 
장면을 만들 거예요.”

Ÿ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모두 다 함께 읽는다.

▶수업시작 전에 
핵심규칙을 확실
히 전달한다.

▶교사는 학생들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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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활동 1 감정 어휘를 음악 어휘로 바꾸기 (12분)

1. 감정을 세분화하여 단어로 표현하기 (2분)
Ÿ 교사: “지금부터 ‘좋다/나쁘다’ 금지! 대신 정확한 감정 단어

로 좁혀봅시다.”
Ÿ 칠판에 큰 감정 3개 적기: 기분 좋음, 기분 나쁨, 긴장됨
Ÿ 학생은 그중 1개를 골라 세부 감정 단어 1개로 바꾸기

(예)기분 나쁨→서운함, 억울함, 불안함, 민망함, 답답함, 화남
“나는 ‘___’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___ 때문이다.”

Ÿ 교사: “감정을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도 덜 헷갈리고 상대도 
덜 상처받게 말할 수 있어요.”

2. 감정 단어 선택하기 (2분)
Ÿ 칠판에 감정 단어 제시
Ÿ 모둠(3~4인)당 1개 감정 선택
Ÿ 교사: “방금 세분화한 단어 중 하나를 골라도 좋아요.”

3. 감정-음악 번역표 만들기 (5분)
Ÿ 활동지에 “감정 → 음악 어휘”로 바꿔 적기(최소 3개)

- 빠르기 (빠르게, 느리게, 점점 빨라짐, 멈칫)
- 셈여림 (약하게, 강하게, 점점 커짐, 갑자기 작아짐)
- 리듬 (촘촘, 띄엄, 반복, 멈춤)
- 음역·음색 (높게/낮게, 맑게/거칠게, 무겁게/가볍게 등)

Ÿ “단어를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들리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답 없어요. 대신 근거가 있어야 해요. ‘왜’ 그 소
리인지.”

4. 짝활동, 음악 표현하고 감정 맞추기 (3분)
Ÿ 짝궁과  타악, 바디퍼커션, 목소리로 10초 표현

다른 학생은 감정 맞히기(1개만) 

활동 2 ‘대처 문장’을 코러스(후렴)로 만들기 (10분)

1. 대처 3문장 제시하기 (2분)
Ÿ 교사 설명: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대처’예요. 대처는 

길게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멈추고(Stop)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Name) 도움을 연결하는(Get help) 짧은 문장
으로 시작합니다.”

Ÿ “멈춰줘.”, “그 말과 행동은 불편해.”, “도와줘. 같이 가줄래?”

2) 코러스 만들기 (5분)
Ÿ 문장 중 1개를 골라 리듬을 붙여 2마디 후렴 만들기

예: A가 “멈-춰-줘!”(리듬) → 전체가 반복
Ÿ “상대에게 공격하는 톤이 아니라, 경계·요청 톤으로 말해봅시

다.”

▶소리 시연은 소
음이 되기 쉬우니 
‘시작/끝 손신호’
를 정해 전체를 
조용히 통제한다. 
맞히는 것은 한번
만 진행한다. 길
게 토론하면, 소
란스러워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대처 문장이 공
격적으로 들리지 
않게, 문장 선택 
시 ‘나-메시지’
(“나는 불편해”)
를 권장하고, 친
구를 몰아세우는 
표현은 교사가 즉
시 중립적으로 수
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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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 음악과 연결하기 (3분)
Ÿ 감정 음악(10초) 후 코러스(대처 문장)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

어 붙이기
Ÿ 교사: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대처로 넘어가는 

전환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감정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짧
고 또렷하게 말해야 안전해져요.”

<활동 3> 상황카드로 대처 음악극 만들기 (14분)

1) 상황 카드 선택 & 역할 나누기 (2분)
Ÿ 모둠별 상황카드 1장 선택(또는 랜덤 배부)
Ÿ 역할 간단 분담 (인원 적으면 역할 겸임 가능)

A: 문제 대사(1줄) 담당
B: Freeze 포즈 리더
C: 감정 음악(10초) 리더
D: 대처 코러스 리더(필요시 전체 합창)

상황1. “여자·남자애들이랑 하기 싫은데” (성별 고정관념)
RRRR: 수업에서 여학생과 조를 짜는 걸 불평하는 학생 시나리오 
Ÿ 문제 대사 1줄(Freeze 직전): “왜 하필 여자애들이랑 해야 돼…”
Ÿ 숨은 감정 힌트(택2): 민망함, 짜증, 불안, 억울함
Ÿ 감정 음악(10초) 방향 예시: 리듬이 끊기거나(멈칫), 작게 웅성(약

한 셈여림), 불편한 반복
Ÿ 대처 코러스(2마디): “그 말은 불편해.” (짧고 또렷하게)
Ÿ 행동 1개: 자리 바꾸기 제안, “우리 그냥 실력으로 하자”라고 방

향 돌리기, 교사에게 조용히 도움 요청

상황2. “여자·남자면 원래 이래야지” (성별 규범 강요)
RRRR: 여러 종류의 차별·혐오·몸 평가 발언이 섞인 “mean 
comments”’ 상황을 다루며, 학급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시나리오
Ÿ 문제 대사 1줄: “여자(남자)면 원래 ___ 해야지.”
Ÿ 숨은 감정 힌트: 답답함, 화남, 서운함, 위축
Ÿ 감정 음악 방향 예시: 점점 커지는 셈여림(억울함↑), 빠르기 급해

짐(초조)
Ÿ 대처 코러스: “멈춰줘.” 또는 “그 말은 불편해.”
Ÿ 행동 1개: “역할은 성별이 아니라 선택이야” 한 문장, 친구 옆으

로 이동해 ‘편’ 서기

▶상황카드는 웃
음거리로 소비될 
수 있어, 교사는 
“우리는 가해자 
흉내가 아니라 안
전한 대처를 리허
설한다”고 다시 
확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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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3. “단톡·모둠에서 “뒤에서 말 돌리기” (따돌림)
RRRR 근거(시나리오 성격 일치): ‘타인을 비하·조롱하는 말(차별/혐
오/몸평가 포함)’이 학급 내에서 발생할 때 주변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상황 
Ÿ 문제 대사 1줄: “야 그 얘기 단톡에 올릴까? ㅋㅋ”
Ÿ 숨은 감정 힌트: 불안, 두려움, 죄책감, 당황
Ÿ 감정 음악 방향 예시: 촘촘한 리듬(긴장), 높은 음역(불안), 갑자기 

‘툭’ 끊김(당황)
Ÿ 대처 코러스: “그건 불편해.” + “도와줘. 같이 가줄래?”
Ÿ 행동 1개: 대화 주제 바꾸기, 대상 학생에게 “괜찮아?” 확인, 교

사·상담실 연결

상황4. “외모·몸에 대한 말” (몸평가·비하)

RRRR: 온라인에서 외모/몸매를 평가하거나 인종·외모를 조롱하는 
댓글을 다루는 시나리오 
Ÿ 문제 대사 1줄: “그건 좀… 몸(외모) 가지고 왜 그래?”
Ÿ 숨은 감정 힌트: 상처, 수치심, 분노, 위축
Ÿ 감정 음악 방향 예시: 낮은 음역(가라앉음), 느린 빠르기(무기력), 

약→강(분노 올라옴)
Ÿ 대처 코러스: “그 말은 불편해.”(반복 2회)
Ÿ 행동 1개: “외모 말고 행동·사실로 말하자”, 댓글·메시지 멈추기 

요청, 캡처 후 도움 요청 

상황5. “우리 원래 친구끼리 하자” (배제·소속감 흔들기)
RRRR: 조별과제에서 “우린 초등 때부터 친구라서…”라며 다른 학생
을 돌려보내는 상황
Ÿ 문제 대사 1줄: “미안… 우리끼리 하기로 했어.”
Ÿ 숨은 감정 힌트: 서운함, 민망함, 외로움, 화남
Ÿ 감정 음악 방향 예시: 빈 공간(쉼) 크게(허전함), 반복되는 짧은 

패턴(생각 맴돎)
Ÿ 대처 코러스: “도와줘. 같이 가줄래?”
Ÿ 행동 1개: ‘초대하는 말’ 한 문장 만들기(“같이 하자”)

상황6. “거절 이후 분위기 어색” (관계 감정 다루기)

RRRR: 사귀자고 했는데 거절당하는 상황(공개/비공개에 따라 감정
이 커질 수 있음)
Ÿ 문제 대사 1줄: “아… 알겠어.”(Freeze)
Ÿ 숨은 감정 힌트: 창피함, 슬픔, 화남, 안도, 미안함
Ÿ 감정 음악 방향 예시: 약한 셈여림(말 못 함), 느린 템포(가라앉

음), 짧은 하강 선율(주눅)
Ÿ 대처 코러스(여기선 ‘폭력 예방’ 맥락으로): “그 말, 행동은 불편

해.” 대신 “거리 두기 도움 요청” 코러스
Ÿ 행동 1개: 자리 이동(거리두기), 친구와 동행, 교사에게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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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면 구성하기 (6분)
Ÿ 학생(모둠): 아래 ‘필수 구성 요소’ 체크하며 장면 만들기

문제 대사 1줄, Freeze 3초(몸 멈춤), 감정 음악 10초(활동1
에서 만든 번역표 활용), 대처 코러스 2마디(활동2에서 만든 
후렴), 대처 행동 1개(말/이동 중 택1)

Ÿ 교사 순회 멘트(짧게)
“대사는 딱 한 줄만. Freeze가 길어지면 재현이 됩니다.”
“감정은 ‘좋다/나쁘다’ 말고, 세부 감정 단어로 잡았나요?”
“대처 코러스는 짧고 분명하게 들리게 해요.”

3. 모둠별 발표하기 (6분)
Ÿ 발표 구성은 필수 요소 순서대로 진행
Ÿ 대사 1줄→Freeze 3초→감정음악 10초→코러스 2마디→대처 

행동 1개
Ÿ 교사: “관객은 평가가 아니라 관찰자예요. ‘좋다/나쁘다’ 대신 

근거로 봅니다.”

▶발표는 길게 하
지 말고 조당 
30~40초로 제한
해 성공 경험을 
만들고, 발표 후
에는 비판 대신 
“더 안전한 대처
로 바꾸기 1가
지”만 제안받아 
10초 재연으로 
마무리한다(수업 
분위기 안정).

정리 
및 

평가
(5분)

1. 동료·자기평가하기 (3분)
Ÿ 학생(개인): 평가기준에 맞춰 동료평가 하기 

1) 감정이 세부 단어로 표현되었다.
2) 감정 음악에 음악 근거 2개 이상이 들렸다.
3) 대처 코러스가 짧고 분명했고, 뒤에 행동 1개가 붙었다.

Ÿ 포트폴리오 기록 
“내가 선택한 감정은 ___이고, 나는 이것을 ___(빠르기/셈여
림/리듬)로 표현했다.”, “오늘 내가 연습한 대처는 ___이며, 
그 이유는 ___이다.”

2. 수업 정리 (2분)
Ÿ 교사: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
했고, 한 문장 대처로 ‘멈춤’을 걸 수 있다는 걸 연습했습니
다.”

▶마무리는 훈계 
말고 수업을 정리
하는 한 문장으로 
닫는다.

본 수업지도안의 저작권은 ESDer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은 금합니다. © 2026. ESD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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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홍보물 및 답례품

1) 현수막

2)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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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이 답례품

  ⚫ 국내 탐사 답례품 – 이화과자

    

  ⚫ 해외 탐사 답례품 – 복주머니와 티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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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뷰 현장 사진

 

Neryl Jeannere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Emily Wils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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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 Cahill (The University of Melbourne)

 

Peter Mousaferiadis (Cultural Infusion)

 

Andrew Ducat, Gill Aldworth (Konin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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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 Hutchinson-Dainel (Enviroschools)

 

Millie Locke (The University of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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